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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대 한일관계: 야마도 왕조의 기원


Motivational Episode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들인가?
일본서기의 진무(神武) 즉위전기(卽位前紀)를 본다. 천조대신(天照大神) 가라사대: 『내가 바다를 잘 아는 노인들에게 들으니, 동쪽으로 가면 사방이 청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한다(東有美地). 그런데 이 외진 땅은 아직 임금님의 다스림을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猶未霑於王澤), 모든 읍과 촌락에 제각기 우두머리들이 있어(遂使邑有君村有長) 서로들 싸움질만 하고 있다(分疆用相凌躒) 한다. 나는 이 땅이 우리 강역을 넓히는데 가장 적합한 곳(必當足以恢弘大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 내려가서 도읍을 세우지 않겠느냐(何不就而都之乎)?』 그러자 『왕자들은(諸皇子對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우리가 그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我亦恒以爲念 宜早行之)라고 대답했다.』[A.10.7.]
고사기를 본다. 사돈 사이인 다카기와 아마데라스(高御産巢日神/高木神; 天照大御神)는 『중부의 갈대밭 평원은 우리 아이에게 주어 다스리라고 하려는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아오도록 두 명의 천신을 내려 보낸다(神而遣 是以此二神降到). 천신들은 얼마 후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 보고를 한다(返參上復奏言). 그러자 다카기와 아마데라스는 천손(天孫) 니니기에게 그가 다스릴 나라로 내려 가도록 명령 하였다(此…國者汝將知國言依賜 故隨命以可天降). [A.10.6.]
366년(神功 攝政卌六年)에 해당하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가야 연맹의 일원인 탁순국의 왕(卓淳王末錦旱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지난 364년 어느 날(甲子年七月中), 구저(久氐) 등 백제 사람 3인(百濟人三人)이 우리 나라에 와서(到於我土曰), “동방에 일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백제 왕께서 신(臣)들을 귀국 조정에 보냈습니다(百濟王聞東方有日本而遣臣等). 근초고왕께서 그곳에 이르려는 생각이 있지만 가는 길을 모르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요(百濟肖古王曰不知道路有志無從/故求道路). 길을 가르쳐 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임금님께서 틀림없이 후한 사례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 나[탁순왕]는 구저 일행에게,  “나도 바다 건너 동쪽에 귀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소만(本聞東有貴國), 우리는 아직 그 나라와 직접적인 왕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을 정확히 모르오. 아무튼 우리와 그 나라 사이에는 험한 파도가 치는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唯海遠浪嶮), 큰 배를 가지고도 건너 가기가 힘들 것이요(僅可得通). 그러니, 설령 그곳으로 오가는 나루터가 있다고 한들, 배도 준비를 안하고 어떻게 갈 작정이요?”라고 말을 해 주었소. 그러자 구저 일행은,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곳을 찾아갈 방법이 없겠습니다. 돌아가서 선박을 준비할 방도를 마련한 다음, 차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소(久氐等曰不若更環之備船舶 以後通矣).』 [A.10.6.]
일본서기의 369년(神功 攝政卌九年)에 해당하는 기록을 본다. 목라근자(木羅斤資)라는 백제 장수(…者百濟將也)가 [신공황후의] 명을 받들어 군대를 인솔하고 탁순에 도착한다(命…領精兵…俱集于卓淳). 그들은 탁순과 다른 6개국을 평정한다(因以平定…七國 四邑自然降服). 바로 이어 군대를 서쪽으로 돌려 남부의 야만족 들을 멸하고, 그 땅을 백제에게 하사한다(仍移兵西廻至…屠南蠻…以賜百濟). 이때, 백제의 근초고왕과 태자 근구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과 합류한다(肖古及王子貴須亦領軍來會). 백제 왕과 태자는 목라근자 일행과 의류촌에서 만나 승리를 축하하고 정중하게 떠나 보낸다(百濟王父子及…木羅斤資等共會意流村相見欣感厚禮送遣之). 작별하기 전에 백제왕과 장수들은 피지산에 올라 엄숙히 선서를 한다(與百濟王…登辟支山盟之). 백제 왕은 일행과 고사산에 올라 바위에 앉아 “우리의 동맹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유지될(而盟者…無絶無窮) 것이며 항상 공물을 보내 줄 것이다”라고 맹서를 한다. 근초고왕은 구저 등을 시켜 일본열도로 떠나는 군대를 환송하게 한다. [A.10.6.]
일본서기 신공(神功) 52년 조를 보면, 야마도 조정에 도착한 백제 사절단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백제 왕께서 왕자에게 “지금 우리가 통교하고 있는 바다 건너 동쪽의 귀한 나라는(今我所通海東貴國) 하늘이 열어주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是天所啓是以垂天恩). 이로서 우리 국가의 기반은 영원토록 공고해 졌다(由是國基永固). 왕자는 앞으로 친밀한 교분을 한층 두텁게 해야 한다(汝當善脩和好).』 51년 조를 보면 신공황후는 태자 호무다(應神)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백제와의 친밀한 교분관계는, 인간의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늘이 뜻하는 바 이다(所交親百濟國者 是天所致 非由人故). 태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한층 후하게 은혜를 베풀고, 두터운 우정의 결속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해야 한다(如朕存時 敦加恩惠 今復厚結好 永寵賞之).』 [A.10.11.]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들인가?


야마도 왕조의 성립: 모델-빌딩 (Model-Building) 

1948년, 동경대의 Egami 교수는, 4세기 말 이후의 일본열도 고분들에서 말뼈, 말 안장, 말 등자, 말 재갈 등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등, "고고학적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일단의 기마민족이 대륙으로부터 건너와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야마도 왕국을 세웠다는 모델을 제시 했다. 1975년, Columbia대학의 Ledyard 교수는 350-380년 기간에 해당 하는 혼란스런 일본서기의 기록을 분석한 다음, 346년에 부여가 모용 선비에게 크게 깨진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기마민족 정복자가 부여 사람들 이라는 수정 모델을 제시했다. 나는 고사기-일본서기 전편에 흐르는 기록 내용들, 특히 오오진(=호무다) 이후의 기록들에 초점을 맞추어, 4세기 말경에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야마도 왕국을 세웠고, 천황족의 근원은 백제 왕족 이라는 모델을 제시했다.[footnoteRef:1] [1:  Wontack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Period: Paekche and Yamato Wa, 일심사, 1988 (S. M. Nelson 서평,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8, No. 2, 1989; J. W. Best 서평,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6, No. 2, 1990); Paekche of Korea and the Origin of Yamato Japan, Kudara, 1994 (S. M. Nelson 서평,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4, No. 3, 1995; L. Serafim 서평, Korean Studies, Vol. 19, 1995); 百濟倭, 一志社, 2003; Korea and Japan in East Asian History: A Tripolar Approach, Kudara, 2006 (G. L. Barnes 서평: Korean Studies, Vol. 31, 2007);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Paekche and the Origin of the Yamato Dynasty, Kudara, 2010 (J. Janhunen 서평: Studia Orientalia, Vol. 109, 2010) 참조. 
] 


일본열도 관련 기록의 공백기 (266-413)

	삼국지(三國志)는, 중국의 위(魏 220-65), 오(吳 222-80), 촉(蜀漢 221-63) 세 나라의 역사를, 당대에 태어나 실제로 살았던 서진(西晉 265-316)의 진수(陳壽 233-97)가 왕심(王沈)의 위서(魏書), 위소(韋昭)의 오서(吳書)와, 어환(魚豢)이 280-9년 기간 중 편찬한 위략(魏略)을 기본으로 편찬한 정사이다. 그 후 424-9년 기간 중, 유송(劉宋 420-79)의 배송지(裴松之 c.372-451)가 추가로 상당량의 주석을 달아 보완을 했다.[footnoteRef:2]  [2:  진수는 유비(劉備)의 촉한에서 관각영사(觀閣令史) 벼슬까지 했고, 서진이 통일을 하자 저작좌랑(著作佐郞), 양평령(陽平令)을 거쳐 어사치서(御史治書)에까지 올랐다. 제갈량집(諸葛亮集)도 편찬했다. 배송지는 유송에서 국자박사(國子博士)를 거쳐 태중대부(太中大夫)까지 지냈고, 송 문제(r.424-53)의 명으로 3년 만에 삼국지주(三國志注)를 완성했고, 진기(晉記 265-317-420)도 편찬했다.] 

위서에 수록되어 있는 동이전(東夷傳)은 만주와 한반도의 부여, 고구려, 삼한(三韓)들 뿐 아니라, 큐슈의 왜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야마일국(邪馬壹國) 여왕 비미호에 관해서는, 238-47년 기간에 해당 하는 기록이 있어,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辛卯年)조와 더불어 한일 고대사를 왜곡하는 일본 사학자 들이 가장 애용하는 사료적 근거를 제공한다. 야마일국을 야마대국(邪馬臺國)으로 기록한 후한서(後漢書)에도 57년과 107년 조에 왜국 왕에 관한 기록이 두 차례 나오지만, 범엽(范曄 398-446)이 배송지 보다 늦은 432-40년 기간 중에 삼국보다도 앞섰던 후한(25-220)의 역사를 뒤늦게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낮게 주어진다.[footnoteRef:3] [3:  범엽은 유송(劉宋)에서 상서이부랑(尙書吏部郞) 벼슬을 하다가 432년에 선성태수(宣城太守)로 좌천되었을 때 후한서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440년에 다시 좌위장군(左衛將軍)이 되고 태자첨사(太子詹事)에 이르렀다.] 

	위서 동이전의 왜전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한다: "왜인(倭人)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산과 섬에 의지하여 읍락국가(國邑)를 이루고 있다. 옛적에는 1백여 국이 있었으며, 한 나라 때 예방하여 배알하는 자가 있었고, 지금 사신과 통역이 왕래하는 국읍은 30여 개다." 
동이전에 등장하는 야마일국 여왕 비미호가 위 나라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238년 이었다. 비미호가 남큐슈의 구노국 왕과 싸웠다고 말하는 것은 247년이고, 그 후 어느 때인가 죽었다.[footnoteRef:4] 진서 열전은, 태시(泰始 265-74) 초에 왜인이 조공을 했다고 기록했다.[footnoteRef:5] 일본서기 신공섭정 66년 조에 인용된 각주 내용을 보면, 동이전에서 13세 나이로 비미호의 뒤를 이었다고 말하는 일여(壹與)로 추정되는 왜 여왕이 266년에 서진 무제(r.265-90) 조정에 조공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footnoteRef:6] 266년 이후, 진서 의회 9년 (413) 조에 야마도국(倭國)이 동진(東晋)의 안제(安帝 r.396-418)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까지, 왜인과 관련 된 기록은 중국 정사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footnoteRef:7] 야마도 왕이 남조 조정으로부터 최초로 공식 칭호를 받은 기록은 425-43년 간에야 나온다.[footnoteRef:8] 역사가들은 일본열도에 대한 일체의 기록이 없는 266년부터 413년까지의 (147년) 공백기간이 상당한 혼란기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  [4: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倭人…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 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南至邪馬壹國…其南有狗奴國 男子爲王…無牛馬…住七八十年 倭 國亂…乃共立一女子爲王 名曰卑彌呼 事鬼道 能惑衆...景初二年 倭女王遣…等詣郡…制詔親 魏倭王卑彌呼...正始八年…倭女王卑彌呼與狗奴國男王…相攻擊...卑彌呼以死 更立男王 國中不 服...復立 卑彌呼宗 女壹與年十三爲王 國中遂定
 ]  [5:  晉書 卷九十七 列傳 第六十七 倭人 泰始[265-74]初 遣使重譯入貢
]  [6:  攝政 六十六年 晉起居注云 武帝 泰初 二年 [266] 倭女王遣重譯貢獻]  [7:  晉書 卷十 帝紀第十 安帝 義熙 九年 [413] 是歲 高句麗倭國...並獻方物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倭”혹은 “日本”이라고 한자를 쓰고 “야마도”라고 읽는다.
夜麻登 [倭] (K: 162) 日本 此云耶麻謄 (NI: 81) 
]  [8:  宋書 卷九十七 列傳 夷蠻 倭國…永初二年 [421] 詔曰倭讚萬里修貢…可賜除授…元嘉二年 [425] 讚又遣… 獻方物 讚死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 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六 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詔除安東將軍倭國王…二十年 [443] 倭國王濟遣使奉獻 復以爲 安東將軍 倭國王 
梁書 卷五十四 列傳 東夷 晉安帝時 [396-418] 有倭王贊 贊死立弟彌] 

	위서 왜인전에 의하면, 238-66년간에는 일본열도에 다양한 명칭을 가진 30여 개의 국읍(邑落國家)이 있었다. 그러나 413-43년간의 진서와 송서 기록을 보면, 야마도(倭/夜麻登)국이 토산품을 보내고, 드디어 안동장군 왜국왕의 칭호를 받는다. 큐슈의 30 여 개의 국읍이 기내(畿內)의 1개로 통일 된 야마도 국으로 바뀌어 중국 정사에 나타나게 만든 이 공백기가 바로 야마도 왕국의 성립 시기일 가능 성이 큰 것이다.
	진서 연대기는 백제 사신이 372년 정월에 동진 조정에 도착했고, 간문제(r.371 -2)가 6월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 백제 왕 근초고(r.346-75)를 진동장군 낙랑태수에 배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근초고 왕이 373년에 또 동진에 사신을 보냈다고 기록을 했는데, 진서에는 백제의 사신이 384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진서는 386년에 효무제(r.372-96)가 침류왕(r.384-5) 혹은 진사왕(r.385-92)을 사지절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배 했다고 기록을 하는 등, 다양한 백제관련 기록이 나타난다.[footnoteRef:9] [A.10.2.] [9: 
 晉書 卷九 帝紀 第九 簡文帝 咸安二年 [372] 春正月 百濟…王 各遣使 貢方物…六月 遣使拜百濟王餘句 爲鎭東將軍領樂浪太守 
晉書 卷九 帝紀 第九 孝武帝 太元十一年 [386] 以百濟王世子餘暉 爲使持節都督 鎭東將軍 百濟王
건국 초부터 중국 본토와 경계를 맞대며 밀접한 관계를 지속한 고구려와는 달리, 진서의 기록 이전에 백제에 대해 특별히 기술을 한 중국 왕조의 정사는 하나도 없다. 하긴 진서의 백제에 관한 기록도 단지 연대기(年代記)에만 있을 뿐이다. 위서 동이전을 무성의하게 베껴 놓은 진서 열전은, 아예 백제를 거론 조차 하지 않고, 마한-진한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마도 왕국의 시조: 호무다(褒武多/品陀/譽田/應神)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호무다(=오오진)를 제1대가 아니라 제15대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 사학자들이 야마도 왕국은 호무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잘 알려진 쯔다 소오끼치(津田左右吉 1873-1961)의 학설을 소개 한다. 
20세기 초, 와세다 대학의 쯔다 교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호무다 이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야마도 왕족을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지배자로 만들기 위해, 모두 조작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footnoteRef:10] [10:  쯔다의 주장이 잘 요약되어 있는 井上 等編, 日本歷史大系 1: 原始 古代(山川 1984: 271-3) 참조.
] 

쯔다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시조 진무(神武) 이후 신공왕후의 남편이라는 주우아이(仲哀) 왕까지의 (즉 2대부터 14대 왕까지의) 13명의 왕들은, 단지 죽은 다음에 만들어서 부여된 시호(和風諡號)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명칭들을 검토 해 보면, 전혀 각자의 고유성이 없다. 반면, 15대 왕이라는 호무다 부터는, 각기 왕자 때부터 실제로 사용된 고유한 이름을 그대로 왕의 시호로 기록 했다. 오오진의 왕자 때 이름은 호무다(褒武多/品陀)이고 시호도 호무다(譽田)이다.  진무나 오오진(應神) 이라는 명칭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원본에 기록 된 명칭들이 아니라, 8세기 후반에 오우미 미후네(淡海三船 721-85)라는 학자가 새삼 중국식(漢風)으로 만들어 부친 시호들이다. 
쯔다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14대 왕이라고 하는) 주우아이 왕까지의 왕위 승계 형식을 보면,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한족 왕조의 전통인) 부자간의 왕위 승계란, 7세기 후반 덴지(天智 r.662-71) 이후에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었던 것이다. 오오진 이후 덴지 이전의 왕위 승계는 대부분 부자간이 아니라 (투르코-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이기도 한) 형제간의 승계이었다.  
쯔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다.[footnoteRef:11]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2대 왕부터 9대 왕까지, 또 13대 왕에 관한 기록이란 것이 거의 없다. 14대 왕 주우아이 기록은 거의 전적으로 신공 왕후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다수의 전후 세대 일본 역사학자들은, 6세기 초에 편찬된 제기(帝紀)에는 호무다로부터 게이타이(繼體)까지 12명 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나는 야마도 왕국이 오오진(=호무다)으로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쯔다가 제시하는 근거에 추가 해서) 네 가지 더 제시 한다. [11: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천황과 천황제도는 초법적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승화되었기 때문 에, 감히 천황과 황실의 원류에 대한 정통적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반역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940년에 쯔다의 주요 저술 네 권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고, 1942년에는 황실의 존엄성을 훼손한 죄목으로 3개월간의 금고형을 언도 받았다. ] 

첫 번째의 추가 근거. 쯔다는 오오진 이전의 왕위 승계가　모두 부자간의 승계라는 특이점에 의혹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왕위 승계가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오오진 이후를 보자. 오오진에서 닌토쿠(仁德)로 승계될 때, 한바탕 골육 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닌토쿠에서 리츄우(履中)-한제이(反正) 형제로 승계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골육 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한제이에서 닌교오(允恭)로 승계될 때, 유혈극은 아니지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닌교오에서 안코오(安康)-유략쿠(雄略) 형제로 승계되는 과정에서도, 또 한바탕 골육상쟁의 유혈극이 있었다. 유략쿠-세이네이(淸寧)에서 겐조오(顯宗)-닌켄(仁賢) 형제로 승계될 때에도, 또 닌켄-부레츠(武烈)에서 게이타이로 승계될 때에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형제간의 왕위 승계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왕위 승계가 항상 순탄치 못했다는 점이 오히려 오오진 이후의 고사기-일본서기 기록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의 추가 근거.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14대 왕이라는 주우아이가 죽었다는 200년부터 15대 왕이라는 오오진이 270년에 즉위할 때까지 장장 69년에 달하는 공백기간(201-69)을, 자타가 공인하는 가공의 존재인 신공왕후가 섭정을 하며 채우고 있다. 신공왕후는 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 왜 여왕 비미호라는 존재로부터 영감을 받아 창조한 가공의 인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오진(호무다) 부터가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세 번째의 추가 근거. 712년에 고사기가 편찬 완료되자, 야마도 조정은 즉시 전국에 명을 내려, 각 지방의 토산품, 특이한 동식물, 토지 비옥도, 지명의 유래, 구전돼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조사하고, 기록을 해 올리도록 했다. 이들 기록은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를 편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들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하리마 풍토기(播磨風土記)는, 713-715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하리마 풍토기를 보면, 독자로 하여금 호무다가 야마도 왕국의 시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다. 예컨대, 호무다는 수없이 순행과 사냥을 하고, 수 많은 지명들이 호무다의 사소한 언행들과 연관지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언급이 없다.[footnoteRef:12] [12:  Aoki (1974: 35-39)는 “하리마 풍토기 등에는 호무다의 공격적인 품성과 전투적인 생애에 관한 기록이 가득 한데도 불구하고,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호무다의 호전적인 행동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 편찬자들은, 호무다가 야마도 왕국의 지배자로서 등장하는 시기를 전후로 한 그의 호전적 행위를 감추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편찬자들은 이미 호무다가 태어날 때 팔에 궁사(弓士)들이 사용하는 가죽 팔찌 모양의 굳은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함으로서, 호무다가 강한 전투적 체질을 소유한 인물임을 암시했다. ...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호무다의 호전적 인 측면에 대해 침묵을 하는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 일본열도의 25,000여 개의 하찌만(八幡) 신사에서 전쟁의 신으로 받들어져 오는 것은 진무가 아니라 오오진(호무다)이다. 
] 

네 번째의 추가 근거.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모든 왕들 중에 유독 공식적 시조인 진무와 15대 왕이라는 오오진(호무다)만이 큐슈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을 했다. 진무는 황족의 조상신인 천손 니니기(邇邇藝)가 하늘에서 큐슈로 내려온 다음 얼마 후에, 또 오오진은 모친(신공왕후)이 한국으로부터 배를 타고 와서 큐슈에 상륙한 직후에, 각기 태어난 것으로 기록된 것 이다. 진무는 큐슈에서 동정(東征)의 위업을 이루는 장도에 오르는데, 갓난 아기 호무다는 큐슈로부터 모친(신공)과 함께 축소판의 동정을 수행한다. 공식적 시조인 진무와 15대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호무다(오오진) 만이, 오로지 야마도 지역의 무뢰한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큐슈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이 두 개의 존재가 바로 야마도 왕국의 시조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footnoteRef:13] [13:  天照大神之子…娶高皇産靈尊之女 (N1: 135) 而生…次生…瓊瓊杵…及至奉降 (N1: 161) 天神之子 則當到筑紫曰日向高千穂槵觸之峯 (N1: 149) 後遊幸海濱 見一美人 (N1: 155) 於是…邇邇藝…於…遇麗美人…所生之子…次生子…弟火遠理…海神之女…見感目合而…卽今婚其女…於是海神之女…乃生置其御子而…是…日子…娶其姨…生御子名五瀨…次…次…次若御毛沼…亦名神倭伊波禮 (K: 130-146)
整軍雙船 度幸…新羅之國…其政未竟之間 其懷妊産 卽爲鎭御腹取石以纏於裳之腰而 渡筑紫國 其御子阿禮坐 (K: 230- 232) ] 


야마도 왕국의 창건 년도: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기록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야마도 왕국이 기원전 660년에 수립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극우 사학자들 조차도 이를 믿지 않는다. 이는 곧 야마도 왕국이 도대체 언제 세워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다. 
일본서기 461년 조의 무녕왕 출생기록 내용은 무녕 왕릉 지석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 한다. 461년을 기점으로 일본서기에 기록된 연도들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기원전 660년부터 460년 사이의 기간 중 특이하게도 375-405년의 30년 기간만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정확히 120년(2周甲)의 괴리를 유지한다.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한반도 관련 기록과 삼국사기의 기록을 비교 하면서 연도를 맞추어 보면, 이 시기의 일본서기 (한반도 관련) 기록들이 정확하게 120년 끌어 올려 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2주갑 괴리”라는 것은, 일본 사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신공왕후 섭정 55년에 (즉 일본서기가 255년으로 설정한 해에) 백제의 초고왕 (근초고왕)이 죽고, 그 다음 해에 왕자 귀수(근구수)가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이 죽은 해가 바로 375년이다. 섭정 65년 조는, 백제 침류왕이 죽자 어린 왕자 아화의 숙부인 진사가 왕위를 탈취했다고 기록을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해가 바로 265년이 아니라 385년이다. 일직이 아스톤(N1: 256)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들을 근거로 역산을 해서, 당시 일본서기의 내용이 실제보다 120년 앞으로 당겨져서 기록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기록 내용이 일치할 경우, 삼국사기 쪽의 년도가 분명 한데다 믿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
일본서기는 호무다(오오진)의 즉위 원년이 270년이라 한다. 그런데 백제의 전지(直支) 왕자가 오오진 8년, 즉 277에 야마도 조정에 온 것으로 기록을 했다. 삼국사기는 전지 왕자가 야마도 조정에 보내진 것이 397 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또 일본서기는 백제 아신(阿花)왕이 오오진 16년(285)에 죽었다고 기록했으나, 삼국사기는 405년에 죽었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일본서기와 삼국사기를 비교해 보면, 호무다가 왕위에 오른 즉위 원년은, 270년이 아니라, 390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footnoteRef:14] [A.10.10.] [14:  應神 八年 百濟記云 阿花王立…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NI: 367) 十六年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NI: 373)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阿莘王 六年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腆支王 或云直支…六年出質於倭國…十四年王薨…國人…迎腆支卽位 (S2: 45-6) 
] 


120년 괴리(375-405): 가공의 존재 신공왕후를 통해 비미호를 호무다에 연결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은, 위서 동이전 기록에서 영감을 얻어, 신공왕후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놓았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가공의 여인은 고사기-일본서기가 야마도 왕국의 15대 왕이라고 기록을 한 호무다를 낳은 바로 다음해인 201년부터 269년까지 섭정을 했다.[footnoteRef:15] 일본서기에 의하면 신공 왕후가 정확히 100살을 살고 269년에 죽었다니, 170년에 출생을 한 셈이다. 일본서기는, 이 허구의 존재가 마치 (247년 이후 언제인가 죽었다는) 왜의 여왕 비미호와 시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  [15:  息長帶比賣命 生御子…大鞆和氣命 亦名品陀和氣命 (K: 226) 
神功 攝政前紀 (仲哀 九年十二月)…生譽田天皇於筑紫 (NI: 341); 攝政元年…是年也 太歲辛巳 卽爲攝政元年 (NI: 349); 六十九年…皇太后崩…時年一百歲…是年也 太歲 己丑 (NI: 361)
] 

	일본서기는 신공왕후라는 존재가 섭정을 했다는 기간 중, 섭정 39년, 40년, 43년 조에, 위서 동이전의 239년, 240년, 243년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각각 인용한다. 일본서기는 또, 신공 섭정 66년 이라는 특정 연도를 중국 서진의 무제 태초(태시) 2년, 즉 266년인 것으로 기록을 했다.[footnoteRef:16] 일본서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야마도 왕국의 시조) 호무다가 신공 왕후의 아들이라는 구도를 만들었다. 신공 왕후 가 201년 10월에 섭정을 시작했는데, 호무다를 그 바로 전해 12월에 낳았다고 하니, 호무다의 출생 년도는 200년이다. “69년 간”의 섭정을 마치고 죽은 다음 해에 호무다가 왕위에 올랐다 하니 호무다는 71살에 왕이 된 셈이다.  [16:  神功 攝政三十九年 魏志云 明帝 景初三年 倭女王遣…(NI: 351); 四十年 魏志云 正始元年 遣…等 (NI: 351); 四十三年 魏志云 正始四年 倭王復 遣使大夫…(NI: 353); 五十五年 百濟 肖古王薨; 五十六年 百濟王子 貴須立爲王; 六十四年 百濟國貴須王薨 王子枕流王 立爲王; 六十五年 百濟國枕流王薨 王子阿花年少 叔父 辰斯奪立爲王 ] 

	일본서기는 위서 동이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공왕후의 섭정 시작 년도를 비미호의 기록과 연결 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신공왕후의 서거 년도와 (바로 그 다음 해라는) 호무다의 즉위 년도와의 연결 작업은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시도 했다. 하지만 390년에 왕위에 오른 호무다와 연결을 하려면 신공 왕후가 389년까지 무려 189년간 섭정을 한 것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하긴 실제로 일본서기가 수록한 내용을 보면, 신공 왕후라는 가공의 존재는 비미호 와는 달리 주로 4세기 중엽을 무대로 활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기록을 하려면, 예컨대 신공 왕후 섭정 64년에 백제 근구수왕이 죽고 왕자 침류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하지 말고, 120년을 더해, 섭정 184년 조라는 것을 만들어 기록을 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침류왕의 서거를 기록한 섭정 65년 조는, 섭정 185년 조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삼국사기의 년대와 일치 시켰다면, 섭정 최종 년도는 섭정 69년이 아니라, 120년을 더한, 섭정 189년이 되고, 호무다가 왕위에 오른 해는 390년이 될 수 있으며, 일본서기에서 461년 조까지 계속되는 기록 년도 상의 엄청난 혼란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footnoteRef:17] [17:  우리가 신공 섭정 66년[386년]이라는 해부터 일본서기의 기록을 거꾸로 읽어 가보면, 이런저런 기록들이 섭정 39년[359년]까지는 꾸준히 이어진다. 이 기간 중에 종잡을 수 없이 소개되는 한반도 와 관련된 기록들은, 해당 년도는 엉뚱하지만, 내용 자체는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섭정 39년 조를 마치고는 별안간 섭정 13년으로 26년을 뛰고, 또 곧바로 섭정 5년 으로 8년을 뛴다. 이 뛰는 장소가 바로 비미호라는 3세기 존재를 무지막지하게 4세기 무대로 연결 시키기 위해, 비미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구의 존재인 신공왕후의 섭정기간을, 수록 할만한 내용도 없으면서, 어거지로 늘여보려는 작업이 시도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 


신공 왕후라는 존재의 역할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도 애당초 너무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려니, 논리적인 일관성을 따지기가 민망했던 것 같다.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작을 했지만, 후세의 독자들이 아주 쉽게 그 허구적인 측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배려를 해 주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생명으로 하는 사관(史官)을 가장하는 완전범죄 시도를 애당초 포기해 버린 것이다. 또, 후세의 독자가 쉽게 진실을 추적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구체적인 단서를 흘려 놓았던 것이다. 
	예컨대 신공왕후 기록은, 마치 꿈 얘기나 하는 듯, 그녀의 신라 정벌 이야기를 소개한다. 말인즉, 배를 타고 큐슈를 출발한 신공왕후 일행이, 키를 잡거나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순식간에 신라 땅에 들이닥쳐서, 곧바로 신라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가장 흥미 있는 대목은, 그녀가 신라를 정벌하러 한국 땅에 가 있는 동안 출산 시기를 맞게 되는데, 그녀는 아기를 반드시 일본 땅에서 낳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허리춤에 돌을 매다는 신비한 방법으로 출산을 지연시킨다. 한국으로부터 배를 타고 와서 북 큐슈에 상륙한 다음, 그녀는 드디어 호무다를 낳게 된다.[footnoteRef:18] 즉, 호무다는 원래 한국 땅에서 낳을 것인데, 큐슈에서 낳도록 응급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소위 “천황”들 중에 이렇게 특이 하게 출생을 했다는 존재는 호무다(오오진) 이외에 단 한 명도 없다.  [18:  神功 攝政前紀 適當皇后之開胎 皇后卽取石揷腰 而祈之曰 事竟還日 産於玆土... 津發之 …卽大風順吹…不勞櫨楫...新羅王...降於王船之前 (NI: 337-339) 皇后從新羅還之 十二月 生譽 田天皇於筑紫 (NI: 341)
] 

	천황가의 유래를 감추고, 야마도 왕조를 아득한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토착 왕조로 만들기 위해, 야마도 조정은 712년에 고사기를, 720년에 일본서기를 편찬 완료했다. 백제는 이미 663년에 당나라 힘을 빌린 신라에 의해 소멸되었다. 백제계 야마도 조정의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외세를 불러들여 백제를 멸망시킨 불구대천 원수의 나라 신라를 꿈속에 서나마 누군가가 정복을 해 주어야만 했다. 또, 야마도 왕국의 시조가 (일본열도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 후세에 전해야만 했다. 신공 왕후라는 가공의 존재는, 바로 이 숨겨진 목적을 위해, 비미호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된 것이다.[footnoteRef:19]  [19:  일본서기는, 69년간에 걸쳐 섭정을 하던 신공 왕후가 기축년(己丑, 269년) 4월에 100살의 나이 로 사망을 한 다음, 그녀의 아들 호무다가 7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해를 270년의 경인년 (庚寅年)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다. 우리가 추정하는 실제의 (390년) 경인년과는 정확하게 120년의 차이가 나도록 했다. 그래도 일본서기가 호무다 즉위 년도를 “경인년” 이라고 단서를 제공해 준 것은, 후세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즉위 년도를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긴 유독 정복왕조 수립 전15년, 수립 후 15년, 도합 30년의 기간(375-405)만을 정확히 120년 이라는 괴리를 유지 해 준 것 자체가 특별 배려로 간주할 수 있다. ] 


고사기-일본서기가 제공하는 정복 시기와 정복 과정에 관한 단서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정복 초기 단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일직이 Aston은, 일본서기의 246-65 (즉 366-85) 기간 중의 기록도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footnoteRef:20] 즉, 375-405년 기간의 120년 교정 방법을 앞으로 9년 더 연장을 해, 366-74년 간의 기록도 해당 연도를 추정하고 그 내용을 검토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A.10.6.-7.] [20: 
 Aston (1896/1972: 253, 346)] 

366년(246년)에 해당하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가야 연맹의 일원인 탁순국의 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지난 364년 어느 날, 구저, 미주류, 막고라는 이름의 백제 사람 3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동방에 귀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백제 왕[근초고]께서 신들을 귀국 조정에 보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임금님께서 틀림없이 후한 사례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 나[탁순왕]는 구저 일행에게,  ‘나도 바다 건너 동쪽에 귀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소만, 우리는 아직 그 나라와 직접적인 왕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을 정확히 모르오. 아무튼 우리와 그 나라 사이에는 험한 파도가 치는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큰 배를 가지고도 건너 가기가 힘들 것이요. 그러니, 설령 그곳으로 오가는 나루터가 있다고 한들, 배도 준비를 안하고 어떻게 갈 작정이요?’라고 말을 해 주었소. 그러자 구저 일행은,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곳을 찾아갈 방법이 없겠습니다. 돌아가서 선박을 확보할 방도를 마련한 다음, 차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소.”[footnoteRef:21] [21:  神功 攝政卌六年 百濟肖古王…曰…不知道路 有志無從…卓淳王末錦旱岐…曰 甲子年七月中 百濟人…三人 到於我土曰 百濟王聞東方有日本…而遣臣等…故求道路…曰 本聞東有貴國…唯海遠浪嶮…僅可得通…久氐等曰…不若更環之備船舶 以後通矣 (NI: 353)] 

독자는 일본서기의 이 기록으로부터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364년 당시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고, 마한은 한반도의 서남부를 아직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 백제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가는 길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없었을 것이다. 야마도 왕국의 창건자 호무다가, 한 무리의 백제 사람들을 이끌고 일본열도로 건너간 것은, 백제 왕실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탐색대를 남쪽 탁순국으로 보냈던 364년으로부터 그리 먼 훗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되는 일본서기의 기록은, “백제 장군”들이 이끄는 야마도 군사에 의한 대규모 한반도 침공 얘기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369년에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병을 한 것이 바로 신공왕후라는 것이다. 말인즉, 야마도 군대가 탁순에 도착했을 때, 그들 군대 규모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공왕후에게 증원군 파견을 요청했으며, 얼마 후, 분명히 백제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장군이 이끄는 증원군이 도착 해 합류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함께 신라를 정복하고, 탁순을 비롯해 6개의 나라를 평정한다. 여기서 그들 군대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방 야만족을 정복 하고, 그 정복한 땅들을 모두 「백제」에게 하사한다. 바로 그 시점에서 “백제의 근초고 왕과 태자 수”가 합류를 하고, 또 4개의 지역이 제물에 함락 된다는 얘기다.[footnoteRef:22] [22:  神功 攝政卌九年 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至卓淳國…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更復奉上 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 沙沙奴跪…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擊…而破之 因以平定…加羅七國 仍移兵西廻至…屠南蠻…以賜百濟 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四邑自然降服 是以百濟王父子及…木羅斤資等共會…相見欣感 厚禮送遣之…與百濟王…登辟支山盟之…而送之 (NI: 355-357)
] 

만약 독자가 일본서기에 기록된 이 군사적 활약을 당시 일본열도의 왜인들 작품으로 이해 한다면, 목라근자 같은 백제 장수들이 왜군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을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Ledyard (197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왜군이 차후에 그들이 정복했다는 지역을 어떻게 먼저 통과 해 탁순에 도달을 했다는 것인지, 또 왜군이 어떻게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정복을 했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길이 없다.  하지만 독자가 일단 이 모든 군사 행동을 백제 사람들의 작품으로 간주한다면, 일본서기의 기록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얘기가 된다. 
근초고왕이 남쪽 탁순국에 사신을 보냈다는 366년에 해당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단지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밖에 없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 군대가 남진을 했었을 369년 조를 보면, 근초고왕이 한강 남쪽에서 황색 깃발을 날리며 대규모 열병을 했다는 기록 밖에 없다. 하지만 온조왕 6-9년 조를 보면, 백제가 마한을 병탄하는 기록이 나온다. Ledyard는 이들 기록이 360년 (6周甲) 뒤로 물려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footnoteRef:23] 6주갑을 조정하면 정확히 366년이 되는 삼국사기의 기원후 6년 조를 보면, 마한 왕이 사신을 보내, 백제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땅을 떼어주어 안거케 해 주었는데, 이제 나라가 완전하고 백성이 모여들어 대적할 자가 없다 하여, 우리 땅을 침범 한다"고 질책하는 기사가 나온다. 367년이 되는 7년 조를 보면, 백제 왕이 마한을 병탄할 생각을 품게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368년이 되는 8년 10월 조를 보면, 백제 왕이 마한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기사가 나오고; 369년이 되는 9년 조를 보면, 마한의 나머지 지역도 모두 병합하는 기사가 나온다.[footnoteRef:24] Ledyard는 삼국사기의 이와 같은 기록을 검토 한 다음, 일본서기에 기록된 당시 모든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백제 군대의 남방 진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footnoteRef:25]  [23:  이병도 역시 똑같은 해석을 한다. 삼국사기 하(1983: 22) 미주 26 참조.
]  [24:  三國史記 卷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近肖古王 二十一年 [366] 遣使聘新羅  二十三年 [368] 遣使新羅送良馬二匹  二十四年 [369] 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溫祚王 二十四年 [6/366]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二十五年 [7/367] 王聞…遂有幷呑辰馬之心 二十六年 [8/368] 王曰 馬韓漸弱…儻爲他所幷…不如先人而取之 十月 王…潛襲馬韓 遂幷其民邑 唯…二城 固守不下 二十七年 [9/369] 四月 二城降…馬韓遂滅
]  [25: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Ledyard는 전혀 불필요한 오류를 범해, 백제 왕과 그 일행을 (346년에 모용 선비에게 깨진) 부여의 전사들이라 부른다. 
] 

일본서기는 백제의 근초고 왕과 일본열도로 떠나는 “야마도 장군들”이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며 작별을 고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일본열도로 향해 출발하는 야마도 군사를 (백제 왕족의 일원인) 호무다가 이끄는 일단의 백제 전사들로 이해하면 모든 기록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정복 초기 단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여-고구려-백제 건국 신화와 야마도 왕국의 건국 신화

고구려의 건국 설화와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는 그 핵심적인 주제(motives)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하늘 나라에서 천신 혹은 일신(日神)의 아들이 (역사적으로 분명 하게 구명되지 않은 장소로) 내려오고, 그 땅의 토착 통치자는 자리를 피해준다.[footnoteRef:26]  이 천제(天帝) 혹은 천신의 아들은 물의 신, 즉 하신(河神) 혹은 해신(海神)의 딸과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다. 천제의 아들 혹은 천손이, 명을 받고 하늘 나라에서 내려(降)와 지상의 세계를 다니다가, (물의 딸인) 미인을 만나고 (그녀의 부친으로부터) 정말로 신의 아들인가 시험을 받은 다음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대목에서는, 양쪽의 표현 기법까지도 똑같다. 그런데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은, 완전히 인간화된 아들을 낳은 다음,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한다. 건국 시조를 낳는 역사적인 역할이 끝나면, 이들 남녀가 각기 제고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숙명 역시 똑같은 구도인 것이다. 그들의 로맨스는 인간세계 왕국의 시조를 낳아 주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신대에 속하는 신화가 된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혹은 그의 아들)가 자라나서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장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 부분이, 완전히 인간화 된, 인대(人代)의 전설이 된다. 인간세계의 시조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구명된 장소로 가는 도중에, 거북들 혹은 거북을 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footnoteRef:27]  [26:  고사기에서는 야마도 왕국의 시조인 “니니기-진무”와 직접　혈연 관계가 있는 인물들에게, 천신 의 아들 혹은 일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 위서(北魏書)에 의하면, 주몽은 자기 자신을 해의 아들(日子)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자라고 불렀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진무의 할아버지는 천신이고, 어머니는 해신이다. 진무의 형은 자신이 일신의 아들(日...子) 혹은 일신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  [27:  曰 將使吾子孫 立於此 汝其避之…解慕漱…河伯之女…誘…於…卽往不返…幽閉於室中 爲日所炤…因而… 有一男兒…弓矢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行至淹遞水…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外孫…魚鼈浮出成橋 (S1: 260-261) 
解慕漱…天之子…天帝遣太子 降遊扶余王古都…世謂之天王郞…河伯三女美…可有後胤…長女曰柳花…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王曰唯在所試…以禮成婚…獨出升天…王知慕漱妃 仍以別宮置 懷日生朱蒙…南行至淹滯…天孫河伯甥 避難至於此…魚鼈騈首尾  (東國李相國集 : 33-36)
三國志 魏書 夫餘傳 魏略曰 有高離之國者 其王者…婢云有氣如雞子來下 我故有身後生子…王疑以爲天子也…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施掩水…魚鼈浮爲橋…東明因都王夫餘之地 
廣開土王碑文 始祖鄒牟王…出自北夫餘 天帝之子…剖卵降世…巡行南下 路有夫餘奄利大水 王臨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女郞…爲我連葭浮龜 …造渡  
[北]魏書 列傳 高句麗 朱蒙告水曰 我是日子 河伯外孫 
伊奘諾尊 伊奘冉尊…共生日神…一書云 天照大神 (NI: 87) 五瀨命…日神之御子 (K: 150) 五瀨命…日神子孫 (NI: 193) 皇祖高皇産靈…遂欲立皇孫…以爲葦原中國之主…而問大己貴神曰…欲降皇孫 君臨此地…如意何如當須避不…使降之 (NI: 139) 幸行筑紫…乘龜甲爲釣乍打羽擧來人 遇于…問汝者知海道乎 答曰能知 (K:148)
Ōbayashi (1977: 1-23) 참조.] 

설화의 끝부분을 보면, 고사기-일본서기의 건국 설화는 백제의 전설과도 일치한다. 즉, 형은 새로운 왕조의 창건에 실패를 하고, 동생이 성공을 한다는 공통 주제를 발견한다. 백제의 건국 설화를 보면, 형 비류는 해변가로 가서 실패를 하지만, 동생 온조는 내륙 산악 주변에 정착을 해, 새 왕국을 세우는데 성공한다. 고사기-일본서기에서는 진무의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산과 잘 어울리고, 그 형은 물과 잘 어울리는데 결국 실패해 동생에게 신속(臣屬)을 하게 된다. 진무 자신도 아래 동생이고, 형은 동정(東征) 중 첫 번째 육지 전투에서 전사한다. 호무다(오오진) 역시 두 번째 아들이고, 그 형에 대해서는 고사기-일본서기에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다.[footnoteRef:28] 백제 건국 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후에 고사기-일본서기의 건국 설화를 쓴 사람들에게 추가 적인 영감의 출처가 되었을 수 있다. 부여-고구려와 동일한 근원에서 유래한 건국 설화가 (고구려에서 유래한) 백제 사람들을 통해 일본열도로 도입되어, 최소의 수정을 가한 후,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가 된 것이다. [footnoteRef:29] [A.10.5.][A.10.12.] [28:  長曰沸流…欲居於海濱…彌鄒忽以居之 溫祖都河南慰禮城…沸流以彌鄒土濕水鹹…遂慙悔而死 (S2: 15) 
天照大御神…詔太子…此御子者 御合高木神之女…生子…次日子…邇邇藝…隨命以可天降 (K: 124-126) 後遊幸海濱 見一美人 (NI: 151) 遂生…兄…自有海幸 弟…自有山幸 (NI: 163) 沈之于海…至海神之宮…有一美人 [海神聞之曰 試以察之…乃知是天神之孫 (NI: 183)] 因娶海神女…仍留住海宮 (NI: 165) 天孫…還上國 (NI: 171) 兄知弟有神德 遂以伏事其弟 (NI: 175) 豐玉姬自馭大龜…海來到…其兒生之後…海俓去 (NI: 178-181) 以其姨…爲妃 生彦五瀨命…次…次…次神日本磐余 (NI: 185) 一書曰 先生彦五瀨命 次磐余彦 (NI: 187) 
帶中日子天皇…又娶息長帶比賣命 生御子…次…品陀和氣命… 故著其御名 是以知坐腹中國也 (K: 226) 
]  [29: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魏略)을 보면, 부여의 시조가 바로 동명이고, 고구려 주몽의 건국 설화는 바로 부여의 건국 설화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략의 부여 시조에 관한 얘기는 이러하다. 옛날, 북방에 고리(高離)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왕의 시녀가 임신을 했다. 왕은 시녀를 죽이려 했는데, 그녀는 “계란과 같은 기운이 내려 와서 그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은 삼국사기-구삼국사에서 기록하는 유화의 얘기와 아주 흡사하다.) 그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동명”인데, 동명이 남쪽으로 달아나 시엄수(송화강?)를 건너 부여의 땅에 도읍을 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 

고구려와 야마도 왕국 건국설화 간의 유사성은 이미 많은 일본 사학자들에 의해 지적이 되었다.[footnoteRef:30] 오오바야시(1977)는 고사기 설화 중 거북, 까마귀, 곰 등 세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 육지 동물인 곰 만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주몽의 설화에서도 거북, 비둘기, 짐승 중, 육지 동물 만이 부정적 역할을 한다. 오오바야시는 “두 설화를 부호로 바꾸어 보면 그 구조적 유사성이 분명해 진다”고 말한다. 오오바야시(1977)는 고구려와 백제 왕국의 건국 설화와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 사이의 놀라운 상호 대응 구조는 일본의 지배층 문화의 원류에 대한 단서를 제공 한다고 말하면 서, “군주제 문화는 5세기에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 왔으며,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알타이 유목문화를 상당 부분 자신들의 문화로 흡수해 일체화 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30:   오오바야시(1977) 참조.] 

본질적인 사고의 틀을 분석해 보면, 동일한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서술한, 같은 유형의 건국설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유를 해 본다면, 현란하게 피어 있는 꽃들과 무수한 잔 가지들을 다 처 버리고, 나무의 원형(原形)을 쳐다보면, 두 개의 나무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즉, 누군지 부여-고구려 건국 설화에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 일본 땅에 신천지를 개척한 다음에,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서 독창적인 건국 설화를 쓴다고 쓴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 그 근본이 되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결국 부여-고구려-백제의 건국 설화와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는 모두 동일한 계통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다.[footnoteRef:31] [31:  야요이와 초기 고분시대의 주역이 가야 사람들 이었기 때문에,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 내용 에서 가락국 건국 설화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고사기-일본서기에 의하면, 천신으로부터 지상 왕국을 통치하라는 명을 받은 니니기가 큐슈의 「구지」 봉우리로 내려오는데, 「구지」는 가락 시조가 내려왔 다는 장소의 지명과 동일한 것이다.
天降坐于竺紫日向之高千穗之久士布流多氣 (K: 128) 
天神之子 則當到筑紫曰日向高千穗槵觸之峯 (NI:149) 
首露…漢建武十八年壬寅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S2: 290) 
三國遺事 駕洛國記…所居北龜旨…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故降矣…始現故諱首露…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六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 


니니기(邇邇藝)-이하레(伊波禮, 神武)-호무다(褒武多, 品陀, 譽田, 應神): 삼위일체

고사기 상권의 신들의 시대(神代) 기록을 읽어 보면, 해의 신 아마데라스의 손자인 니니기(邇邇藝)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이 니니기가 신화(神話)상의 시조이다. 고사기 중권 인대(人代)는 속세 왕국의 시조인 진무(이하레, 伊波禮)로부터 시작을 해, 15대 왕 호무다(오오진)로 끝을 맺는다. 나는 고사기 상권에 일신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니니기와, 중권의 첫머리와 끝부분에서 각각 지상왕국의 시조 이하레(진무)와 15대 왕 호무다(오오진)로 기록된, 이 세 명의 상이하게 기록된 존재가, 야마도 왕국의 실제 시조인 호무다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기록이라고 추정한다. 
고사기 서문은 “니니기가 최초로 다카치호 산 봉우리에 내려오고, 이하레 (진무)가 아키츠 섬을 통과해 간다”라고 단숨에 말 한다.[footnoteRef:32] 고사기 중권 첫 부분에서는 큐슈에서 태어난 이하레(진무)가 동정의 장도에 오르고, 끝 부분에서는 한반도로부터 바다를 건너와 막 일본열도에 상륙한 신공왕후와 큐슈에서 태어난 그녀의 갓난 아기 호무다가 축소판 동정(東征)에 오른다. 해의 신 아마데라스는 손자에게 하늘 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일본열도를 다스릴 것을 명하는데, 속세의 어머니인 신공은 그녀의 갓난 아기를 데리고 동정에 올라 그 아들이 야마도 지역의 이하레라는 도읍지에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계속 돌본다.[footnoteRef:33] 고사기에 의하면, 신탁(神託)을 했을 때, 호무다의 모친인 신공왕후는 “해의 신 아마데라스의 뜻은 바로 그녀가 이제 낳으려는 아기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것이다. 네 아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 그러니 진정 그 나라를 원 한다면 … 바다를 건너라!”라는 계시를 듣는다.[footnoteRef:34] [A.10.4.] [32:  番仁岐命 初降于高千嶺 神倭天皇 經歷于秋津嶋 (K: 42)]  [33: 
 息長帶日賣命 於倭還上之時 因疑人心 一具喪船 御子載其喪船…思將待取 進出於…興軍待向之時…爾自其喪船下軍相戰…難波…故追退到山代之時 還立 各不退相戰…更張追擊 故逃退逢坂 對立亦戰 爾追迫敗於…悉斬其軍…共被追迫…故…率其太子…造假宮而坐 (K: 232-234) 
神功 攝政三年 立譽田別皇子 爲皇太子 因以 都於磐余 (NI:  349)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시조의 모친인 소서노(召西奴)는 일본서기에 묘사된 호무다의 모친인 신공왕후에 견줄만한 역할을 한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一云 始祖沸流王…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陀勃之 女...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 餘...南奔至卒本 立都 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及朱蒙在扶餘所 生禮氏子孺留來 立之爲太…於是沸流謂弟溫祚曰… 我母氏傾 家財助成邦業...不如奉母氏南遊 卜地 別立國都 與弟率黨類…至彌鄒忽以居之 (S2: 15)
]  [34:  大后歸神 言敎覺詔者 西方有國…吾今歸賜其國…凡此國者 坐汝命御腹之御子 所知國者也 …是天照大神之御心者…今寔思求其國者…大海以可度 (K: 228-230)
신공왕후 일행이 벌리는 진짜 전투는 한반도에서가 아니라, 호무다를 낳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일본열도에서 벌어진다. 진무의 본격적인 동정(東征)이나, 신공왕후가 신생아 호무다를 데리고 수행한 축소판 전투는 모두가 다 1대 진무에서 시작해 (1+14=)15대 오오진으로 끝을 맺는 고사기 중권(人代)에 포함된 기록들이다. 고사기의 구조는 단순하다. 상권(神代)은 건국 신화이고, 중권을 압축시키면 야마도 왕국의 시조 한 사람의 얘기가 되고, 하권은 2대 (2+14=16) 닌토쿠(仁德) 왕부터 19대 (19+14=33) 스이코(推古 b.554 r.592-628) 여왕까지의 기록이 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야마도 왕국의 시조에 대한 신화적인 기록은 니니기 부분이 담당하고, 전투와 정복의 기록은 이하레=진무(神武) 부분이 담당하고, 백제 사람들의 대규모 도래 기록은 호무다=오오진(褒武多,品陀,譽田,應神)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 이하레=호무다=니니기는,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 속에서, 한 사람의 시조의 세가지 측면을 나누어 그리는 삼위일체의 존재인 것이다.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야마도 왕국의 건국설화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일본열도에 야마도 왕국을 세운 것은 백제 사람들이고, 일본 천황족의 뿌리는 백제 왕실이며, 그 근원은 고구려 시조 주몽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필자의 이론과 부합한다. 

천손의 본향

	고사기-일본서기에 의하면, 신대(神代)에 지상 왕국의 시조로 등장 하는 천손(天孫) 니니기는, 하늘 나라에서 곧장 긴키(近畿)의 야마도(倭)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큐슈로 강림을 한다. 시조가 「큐슈로 내려 온다」는 것은 야마도 왕국이 토착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다. 고사기-일본서기가 서술하는 인대(人代) 건국 시조의 영웅적 동정(東征) 무용담 역시 야마도 왕국이 정복왕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사기에 의하면, 니니기가 하늘에서 큐슈의 구지봉(槵觸之峯) 정상으로 내려온 직후, “이곳은 한국을 마주 바라 본다(向韓國)”라고 말한다. 에가미(1964: 55-6)는 건국 신화 첫 머리에서 한국(韓國)이 거론된다는 사실은 천손들의 본향이 한국 임을 뜻한다고 말한다.[footnoteRef:35] [A.10.8.-9.] [35:  故爾詔…日子…邇邇藝…天降坐于竺紫日向之高千穗之久士布流多氣 (K: 128)
天神之子 則當到筑紫曰日向高千穗槵觸之峯 (NI:149) 
於是 詔之 此地者向韓國…故此地甚吉地 (K: 128) 
고사기를 영어로 번역한 Chamberlain(1882/1982: 137-8)은, 에도(江戶) 후기 국학파(國學派)의 거장 인 모도오리(本居宣長 1730-1801)가 고사기를 (가나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모도오리가 내용을 변조하려 한 이유는 오로지 전통적인 신대 설화에서 한국 이 적대적이 아닌 형태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엄폐하고 싶다는 분명한 이유에서 이었다. 자신이 논평-해설을 한다는 원문을 그렇게 부정직하게 처리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고구려 고국원왕(331-371)의 즉위 9년이 되는 해에 전연(前燕) 모용황(慕容皝)은 신성(新城)까지 쳐들어 왔었고, 342년에는 환도성까지 침입하여 미천왕의 능을 파서 시체를 싣고 왕비, 왕모를 포함해 5만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미천왕은 일직이 313년에 낙랑군을 축출 해버린 고구려 15대 왕이다. 당시 고구려는 요동을 병합한 선비족 모용씨의 팽창으로 심각한 시련기에 처해 있었다. 반면 백제의 근초고왕은 369년경에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마한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였으며, 371년 에는 평양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광개토 대왕(r.391-412)이 출현하기 이전의 4세기는, 백제가 이웃 국가 들과의 무력 충돌에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한 시기였다. 백제의 군사력과 영토 확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근초고왕(r.346-75)과 그의 아들 근구수왕(r.375-84) 재위 시기가 바로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 정복을 하고 야마도 왕국을 세운다는 모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A.10.2.-3.]

칠지도 (七支刀) 

	현재 나라현 텐리시의 석상신궁(石上神宮)에 보존되어 있는 칠지도는 백제 조정이 신공 왕후 에게 372(=252)년 9월에 보내주었다고 일본서기가 기록한 바로 그 칠지도라고 생각 된다.[footnoteRef:36] 일본서기는, 칠지도가 전달될 당시, 신공왕후는 섭정을 하고 호무다(오오진)는 아직 태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 하고 있다.  [36:  神功 攝政五十二年 秋九月 丁卯朔丙子 久氐 等...則獻七枝刀一口 (NI: 359) ] 

	일본서기는 369-70년 기간 중,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걸쳐 야마도 군대, 백제 장군들, 근초고 왕, 태자 근구수 등이 총 동원되는 대규모의 군사 활동들을 기록한다. 이 기록을 보면, 호무다와 그 추종자 일행이 일본열도를 향해 한반도를 떠난 것이 바로 이 기간 중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지도는,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는 호무다의 시도가 성공 하기를 기원하는 백제 왕실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호무다가 세울 미래의 새 왕국과의 연대감을 미리 돈독히 한다는 의례적 행위의 상징물인 것 같다. 명문을 보면, 칠지도는 369년 5월에 제조되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호무다가 일본 열도에 상륙한지 얼마 안 되는] 372년 9월 10일에 전달이 되었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건너가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백제 왕실이 호무다를 공식 적으로 신생왕국의 왕으로 인증하는 분명한 증표를 주어 보내는 것이, 현지 선주민의 협조를 극대화 하고, 정복을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근초고 왕은 375년에 죽고, 태자 근구수가 그 뒤를 이었다. 
	칼에 새겨진 명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태화 4년 (369) 5월 16일 병오 날 정오, 백 번을 두들겨 단단하게 만든 철로 이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적군을 섬멸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왕(侯王)에게 하사한다. □□□□가 제작한 것이다. 예로부터 이와 같은 칼은 없었다. 부왕의 은덕으로 삶을 영위하는 백제 왕세자가 야마도 왕을 위해서 만들었다. 후세에 전해 보여주기 바란다.”[footnoteRef:37] [37:  石上神宮七支刀銘文 泰□四年□月十六日丙午正陽 造百練鐵七支刀 生辟百兵 宜供供侯王 □□□□作 先世以來未有此刀  百慈王世□奇生聖音 故爲倭王旨造 傳示後世 Hong(1994: 251-4) 참조.]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해 오던 습관에 따라, 명문의 후왕이란 바로 백제 왕을 지칭하는 것이라 우기면서, 백제 왕이 일본 천황에게 칠지도를 바친다는 식으로 번역을 한다.[footnoteRef:38] [38: 
 Ueda Masaaki(Saeki가 인용, 1977)는, 명문에 쓰여있는 후왕이란 표현이 “이 칼을 후세에 전해 보여주라”는 윗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명령조의 말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일본 역사 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외적으로 칠지도를 백제 왕이 왜(倭) 왕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 


광개토왕 비문: 정확한 해석 

	이르면 3세기, 늦어도 4세기에는 일본열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수립되어 한반도 남부에 미마나(임나)라는 식민지를 경영하고, 백제와 신라에 대해 종주국 노릇을 했다는 주장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된,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종잡기 힘든 일화들과 환상적인 얘기를 근거로 했었다. 물론 한국측의 역사서는 물론이고, 중국측의 역사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일본인들 생각에 그들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해 준다는 유물이 1882년에 발견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辛卯 391) 기사인데, 당시 일본 참모부 소속의 정보 장교 사카오 가게노부 중위가 만주로부터 탁본을 떠 온 것이다. 
	일본 사학자들은 신묘년 기사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신묘년이래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 임나,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만들었다.” 이 번역은 이 시대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일본 사학자들의 “야마도 왕국은 4세기에 이미 통일된 강력한 국가였으며, 한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통제 (혹은 식민지로 통치) 했다”는 신조를 뒷받침 하는 “확고 부동”한 증거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footnoteRef:39]  [39:  廣開土王碑文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任 羅 加羅以爲 臣民 以六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 跪王自 誓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始 迷之愆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 幷大臣十人 旋師還都 
] 

	Hatada(1979)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역사 교과서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일본이 고대 한국을 통제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전후의 교과서들은 광개토왕 비문을 근거로 똑 같은 주장을 한다. 말인즉, 일본이 한국을 통제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믿기 힘든 일본서기의 기록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비석의 명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비록 전후에 쓰여진 역사 교과서의 내용들이 전전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만, 이 주장만큼은, 광개토왕 비문으로 근거가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한치의 변화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Ledyard(1975)는 「백제는 390년대부터 400년대에 걸쳐, 북쪽에 있는 그들의 사촌인 고구려로부터 계속 크게 공격을 받아,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다. 일본에 있는 그들 형제들의 도움만이 백제를 구원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광개토왕 비문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한반도에서 싸웠다는 기록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한다. 즉, 고구려는 매번 왜군에 의존하는 백제에 화가 났을 것이 틀림 없으며, 그래서 멸시의 표현으로 백제와 임나, 가라가 왜에게 정복당해 그들의 신민이 되었다고 비문에 새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footnoteRef:40] [40:  신묘년 조의 문장에는 백제와 라(羅)자 사이에 세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일본 학자들은 백제 다음에 공백인 세 칸에 멋대로 “임”, “나”, “신” 세 글자를 넣어서 읽는다. 신묘년 기사는 광개토 대왕이 396년에 (신라가 아니라) 백제를 공격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것 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다. 뒤따르는 기록을 보면, 분명히 고구려와 신라가 친선 관계를 유지했고,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396년에 백제를 공격한 사유에 신라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나중의 400년 조를 보면 광개토대왕이 「임나가라」까지 쳐 내려가 왜군을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임나와 신라」 대신에 「임나와 가라」로 읽으면, 당시 고구려가 신라와는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관성이 있게 된다. 「임나, 가라」라는 표현은 송서의 왜왕 관련 기록 같은 중국 정사에서도 볼 수 있다. ] 

	물론 신묘년 기사를 일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승복(1984: 35-64)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한다: “백제와 신라는 예전에 고구려의 속국 이었으며, 고구려에 조공을 바쳐왔다. 왜가 신묘년에 건너왔다. 광개토왕이 황해를 건너 백제, 임나, 가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만들었다.” 조승복은 “바다”를 한반도 서해안의 황해로 이해한다. 이는 황해가 한반도의 북서 해안으로부터 한반도 남서 해안과 남해안에 도달하는 가장 편리한 정벌 통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묘년 기사에 바로 이어지는 병신년 기사는 광개토왕이 6년(丙申 396)에 몸소 「수군(水軍)」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고 말한다. 이어 58개의 백제 성들을 빼앗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백제를 정복했다는 기록은 없다. 아무튼 고구려가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정벌을 하는 길은 황해 밖에 없다. 396년에 황해를 건넜다면, 그 이전(391년)에도 황해를 건너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에가미(江上波夫)-Ledyard-洪元卓: Model의 진화 

	북중국-내몽골 지역의 기마 유목민족 전문가인 동경대학 교수 에가미(江上波夫: 1906-2002)의 기마민족설은 야마도 왕국의 근원을, 대륙에서 건너온 기마(騎馬) 민족에 의한 정복에서 찾으려 했다. 에가미(1962, 1964)는 일본 천황가의 조상이, 중부 만주의 부여족 같은 동북아시아의 기마민족으로 부터 유래했으며, 이들은 일본열도를 침공하기 직전에 한반도 남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고 믿었다. 에가미는 이들 기마민족이 4세기 초에 큐슈를 점령했으며, 그들의 후손인 호무다(오오진)가 4세기 말경에 근기(近畿) 지역을 향한 동정(東征)에 올라, 마침내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 국가인 야마도 왕국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에가미 기마민족설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말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대략 “4세기 후반 중간쯤”의 시기 이후의 고분들로부터 급작스럽게 출현 한다는 사실이다.[footnoteRef:41]  [41:  3세기 말 경에 편찬된 삼국지 동이전은, 당시 일본열도에는 말(馬)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 

	에가미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미마키(御間城, 崇神)라는 존재가 바로 기마 침공군의 지휘자 이었으며,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미마나(彌摩那)라는 지역으로부터 일본 열도로 건너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고고학적 발굴물뿐만 아니라, 사료에서도 찾으려 했다. 위서 동이전은 당시 마한의 월지국에서 변진 24개국 중 12개국을 지배한 진왕들이 있었다고 말한다.[footnoteRef:42] 에가미는 기마민족 지도자들이 3세기 말까지 진왕 노릇을 하다가, 그 후손의 하나인 미마키가 4세기 초에 미마나를 떠나 바다 건너 일본 열도를 정복하게 된 것이라고 믿는다.[footnoteRef:43]  [42:  Egami (1964: 66) 참조.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東夷傳 …辰王治月支國 . . .弁辰韓合二十四國. .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後漢書 東夷列傳 第七十五  馬韓 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43:  Egami (1962: 16) 참조. 
垂仁二年…御間城天皇之世…意富加羅國王之子…是時遇天皇崩 便留之 仕活目天皇逮于三年 天皇問…欲歸汝國耶…改汝本國名 追負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 .返于本土 故號其國謂彌摩那國 (NI: 257-9)
] 

	에가미 이론의 결함은, 4세기 말경에 근기(近畿) 지역으로 동정(東征)을 떠났다는 호무다 (오오진) 만이 고고학적으로 보아 기마 정복자에 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세기 초의 미마키도 기마민족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에가미는 미마키를 4세기 초의 인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마민족의 일본열도 침공 역시 고고학적인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4세기 말)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반세기 이상을 소급시켜야 했다. 만약 에가미의 주장이 옳다면, 최소한 정복이 시작되는 큐슈 지역에서 만이라도 중기-후기 고분시대의 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한다. 에가미는 이와 같은 증거물이 아직 발견 안된 연결고리(missing link)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발견이 될 것으로 믿었다.[footnoteRef:44] [44:  에가미(1964: 69)는 “가야의 작전 기지로부터 미마나의 왕들에 의한 북큐슈 침공은, 가야 지역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협조를 받았다”거나, “미마나와 큐슈로 구성된 일본-한국 연맹국이 수립되었다”는 말들을 하는가 하면,  “그 연맹국의 왕은 왜왕이라 하며 그들의 수도는 큐슈에 위치했다. … 오오진 천황 때에는 왜군이 한반도 내부 깊숙이 진출 했으며 … 바로 이 대륙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근기(近畿) 지역의 정복도 이루어졌다. … 일본의 천황들은 일본-한국 연맹국을 통치하는 왜왕들이었다. 덴지 천황 대에 이르러, 일본의 천황은 일본열도만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라는 말도 한다. 에가미(1964: 65-66)는 또 “왜왕은 전 남한(南韓)을 통치할 역사적 근거 혹은 내재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모든 남한의 국가들 모양 백제 역시 왜의 종속 국가 이었다”라고 말한다. 에가미는 학문적으로 손색이 없는 자신의 기마민족설을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포장을 한 덕분에 (1991년에) 천황으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았다. ] 

에가미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일본 국민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그 기마 정복 민족의 정체를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또 신비하게 만들었다. 즉, 구체성을 제거 함으로서, 자신의　학설에　대한　일본 대중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 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나라에서 말을 타고 건너온 왕자와 그 일행에 의해 야마도 왕국이 창건되었다면, 오히려 낭만과 신비감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기마(騎馬)민족설이란 바로 “천황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귀에 익은 (고사기-일본서기) 얘기에다, “말을 타고” 내려왔다는 수식어를 하나 더 추가한 꼴이었다.
컬럼비아 대학의 레드야드(Ledyard) 교수는 에가미의 이론을 수정 해서 고고학적인 단절 현상과 좀더 일치 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레드야드(1975)는 352-72년 기간 중 언제인가 만주 지역으로부터 부여의 피난민들이 내려와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 백제를 세우고, 그 직후에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야마도 왕국을 세웠다고 주장 한다. 이 주장은 고분 발굴물의 성격이 크게 바뀌는 시기와 시대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된다. 레드야드 학설의 핵심적인 근거는, 부여가 346년에 모용 선비에게 깨졌다는 기록과,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대략 350-80년 기간에 해당하는 종잡을 수 없는 기록들이다.
고고학적인 물증을 분석한 다음, 사료에 근거해 야마도 왕국을 수립한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추정 하는 과정에서, 에가미는 전적으로 위서 동이전 기록에 의존해 미마키를 영도자로 하는 기마민족설을 주장했고, 레드야드는 부여가 346년에 모용 선비에게 크게 깨진 사실과 일본서기의 신공왕후 기록에만 의존해 만주로부터 곧장 내려온 부여인 정복설을 주장했다. 나는 고사기-일본서기의 호무다(오오진) 이후 기록들을 근거로 백제 왕실의 일원인 호무다와 그를 따르는 백제 사람들 무리가, 백제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큐슈를 거쳐 야마도 지역을 정복했다고 주장한다. 
필자 모델(Model)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본열도의 신석기 죠몬(繩文 10,000-300 BCE) 문화는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안 사람들이 이룩한 것이지만, 청동기-철기 야요이(彌生 300 BCE-300 CE) 쌀농사 문화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사람들이 건너가 아이누-말라요 폴리네시안 원주민들과 함께 이룩한 것이다. 고분(古墳) 시대 초기(c.300-400) 문화는 야요이 문화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고분시대 후기(c.400-700) 문화는 4세기 말경에 백제 사람들이 세운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야마도 왕국이 이룩한 것이다. 상무적인 근초고왕(r.346-75)과 그의 아들 근구수왕(r.375-84) 재위 중, 백제의 군사력과 영토 확장은 최고조에 달했었다. 369년경에 백제의 근초고왕은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마한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였으며, 371년에는 평양 지역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였다. 광개토대왕(r.391-412)이 출현하기 이전의 4세기는 백제가 이웃 국가들 과의 무력 충돌에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한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백제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정복하고 야마도 왕국을 세운 것이다. 나는 구체적으로,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를 정복 한 것은 370-90년 기간 중이며, 야마도 왕국의 시조 호무다(應神)는 390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정복이 시작 되는 시점과 정복자들이 거대한 고분에 각종 마구와 함께 매장되는 시점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차가 있었을 것이다. 핵심적인 근거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다. 

백제 왕국의 창건 년도: 속일본기와 신찬성씨록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도 야마도 왕국은 4세기 중 어느 때인가 일본열도에 수립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신들이 즐기는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 역시 4세기 중에 수립되었다고 주장을 한다. [A.10.1.-2.]
속일본기(續日本紀)는 야마도 조정에 의해 797년에 편찬 완료되었다. 이는 697-791년 기간 중 야마도 왕국 역사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간무(桓武 r.781-806) 9년 조를 보면, 간무의 모친은 백제 무녕왕의 후손이며, (고구려의 시조이며 백제 시조 온조의 부친인) 주몽은 하백(河伯)의 딸에게서 태어났고, 간무의 어머니는 바로 주몽의 후예라고 말한다. 속일본기의 그 다음해 기록을 보면, 근구수 왕이 백제 원조(遠祖, 大祖) 주몽으로부터 세어서 “16대” 왕이라고 말한다.[footnoteRef:45] 속일본기는 주몽을 백제의 상징적인 시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45:  續日本紀 桓武天皇 延曆 八年…皇太后 姓和氏諱新笠…后先出自百濟武寧王之子純陀太子… 其百濟遠祖都慕王者 河伯之女 感日精而所生 皇大后 卽其後也…延曆九年七月…貴須王者 百濟始興第十六世王也 夫 百濟大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諸韓而偁王  (NS 5: 448-52, 468-72)
] 

삼국사기는 주몽의 셋째 아들인 온조를 백제의 공식적인 시조로 간주하며, 근구수 왕을 온조로부터 세어서 14대 왕으로 기록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근구수 왕을 주몽으로부터 세어 본다면 “15대” 왕이 된다. 그런데 1287년에 편찬된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의하면, (주몽의 둘째 아들인) 온조의 형이 백제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즉위한지 다섯 달 만에 죽었다. 그렇다면 (백제의 상징적인 시조) 주몽과 그의 셋째 아들인 온조 사이에 단명한 왕이 하나 있었고, 그가 바로 백제의 공식적 시조로 기록되었어야 한다. 삼국사기의 각주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제왕운기를 따른다면, 삼국사기는 단지 각주에다 한 개의 이설로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본문에 온조를 백제의 2대 왕으로, 또 그의 형을 백제의 공식적인 시조로 기록을 했어야 한다.[footnoteRef:46] [46:  帝王韻紀 百濟始祖名溫祚…與母兄殷祚南奔立國 殷祚立五月而卒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一云 始祖沸流王…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 延陀勃之女...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 餘...南奔至卒本立都 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及朱蒙在 扶餘所 生禮氏子孺留來 立之爲太子...於是沸流謂弟溫祚 曰…我母氏傾 家財助成邦業...不如奉母氏南遊卜地 別立國都 與弟率黨類…至彌鄒忽以居之 (S2: 15) 
] 

신찬 성씨록(新撰姓氏錄)은 사가(嵯峨 r.809-23)의 후원 하에, 야마도 조정에 의해 815년에 편찬 완료되었다. 그런데 신찬 성씨록은 문주왕(文周王 475-77)이 주몽부터 세어서 “24대”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반면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주왕이 (백제의 공식적 시조) 온조로부터 헤아려 “22대” 왕이다.[footnoteRef:47] 삼국사기의 전통과는 달리, 야마도 조정이 편찬한 속일본기와 신찬성씨록의 전통은 주몽을 백제의 상징적인 시조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모두 온조를 백제의 시조로 간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왕운기 식으로, 온조를 주몽부터 세어 백제의 3대 왕으로 간주한 것 같다.[footnoteRef:48] 온조가 주몽으로부터 세어 2대 왕이건 3대 왕이건 간에, 야마토 조정이 편찬한 속일본기와 신찬성씨록의 기록들은, 백제가 4세기에 세워졌다는 현대 일본 사학자들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상치하는 것이다. [A.10.5.] [A.10.12.] [47:  삼국사기가 혜왕(惠王)을 온조로부터 세어 28대 왕으로 기록을 한데 반해, 신찬성씨록은 혜왕이 주몽부터 세어 백제의 30대 왕으로 기록하였다. 
新撰姓氏錄 第三帙 左京諸蕃下 百濟朝臣 出自百濟國都慕王三十世孫惠王也 百濟公 出自百濟國都慕王二十四世孫汶淵王也 石野連 出自百濟國人近速王孫憶賴福留也 (SS: 286-287) 
]  [48:  야마도 왕국 지배 씨족들의 조상을 기록하는 신찬성씨록을 보면, 백제의 7대 왕인 사반왕(沙伴王 r.234)을 시조로하는 씨족이 있다. 또, 백제 11대 왕인 비류왕(比流王 r.304-44)을 시조로 하는 두 개의 씨족을 기록하면서, 비류왕이 (5대 왕인) 초고왕(肖古王 r.166-214)의 후손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13대 왕인 근초고왕이 조상인 씨족도 있다. 삼국사기가 166-214기간 중 왕위에 있었다는 초고왕과, 234년에 왕위에 있었다는 사반왕을 선조로 하는 지배 씨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찬 성씨록은 11대 왕인 비류왕이 초고왕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함으로서 13대 왕인 근초고왕과 5대 왕인 초고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사학자들은 4세기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에 대한 불신론을 전개 하기 위해 이런 기록들을 모두 모르는 체 하는 것이다.
新撰姓氏錄 第三帙 右京諸蕃下 春野連 出自百濟速古王孫比流王也 汶斯氏 春野連同祖 速古王孫比流王之後也 半毗氏 百濟國沙半王之後也  (SS: 301, 304)] 

4세기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을 모조리 못 믿겠다는 일본 사학자들의 주장을 반박 하는데 어째서 이런 사료가 국내 사학자들에 의해 거론이 안 되는지 불가사의 한 세상인 것 같다. [A.10.1.-2.]


Appendix 10. 고대한일관계: 관련 자료들의 추가
                                                            
A.10.1. 한반도 남부의 예맥 친족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보면, 낙랑과 대방군에 주둔하고 있던 변경지역 한족 관리들은 한반도의 수많은 성읍국가 부족장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직과 관인(官印), 예복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값진 물건 등을 선물로 주었다. 한족 조정은 이 같은 군사적인 전초기지를 통해 독립심이 강한 수많은 “야만인” 부족장들에게 명목상으로라도 개별적으로 신속(臣屬)을 하면 귀중한 재물과 함께 (상징적)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는 한족이 소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이민족의 소 부족장들이 정치적으로 연합하여 통일국가를 이룩한 다음 한족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족 조정이 흉노, 선비 등 모든 “야만족”들을 상대로 수백 년간 행해 온 전통적인 정책이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보면, 한반도 삼한지역(옛 진국)에 78개의 (城邑)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 사람들은 말도 기르고, 양잠을 하며, 술과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그들은 5월에 파종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또 10월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하늘의 신과 산천의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춤을 출 때에는, 수십 명이 한 줄로 서서,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고, 땅에 발을 구르면서 손과 발을 리듬에 맞춰 흔든다. 기록된 국가 명칭들을 훑어 보면, 마한 지역에는 백제를, 진한 지역에는 사로(신라)를, 그리고 변한 지역에는 구야(가야)를 발견할 수 있다. 동이전은, 진한은 옛 진 나라이며, 변한 사람들은 보병전을 잘하고, 변한 지역의 12개 국가들 “역시” 모두 다 왕(王)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데 어찌된 셈인지, 동이전은 진한과 변한 사람들은 모두 말을 타는데, 마한 사람들만은 말을 탈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오로지 제사 때 제물로만 사용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footnoteRef:49]  [49: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韓傳 韓在帶方之南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馬韓在西…伯濟國…桓靈之末 (146-89 ) 韓濊彊盛 郡縣不能制 民多流入韓國 建安中 (196-220) 公孫康 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景初中 (237-9) 明帝…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十月農功畢亦復如之 信鬼神 國邑立 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辰韓傳…其言語不與馬韓同…始有六國… 
弁辰傳…狗邪國…斯盧國…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乘駕牛馬…俗喜飮酒歌舞 有瑟…便步戰 兵仗 與馬韓同…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十二國亦有王 ] 

동이전은 부여 사람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모두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러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고, 또 고구려 사람들도 매일 밤에 노래와 춤을 즐긴다고 말했는데, 이제 삼한 사람들 역시 밤낮으로 술과 노래와 춤을 즐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이전은 2세기 후반(146-89)에 (예 혹은 예맥의) 한(韓)이 너무 강성하여 낙랑군이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韓國)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한다. 이 시기는 백제 초고왕(肖古王 r.166- 214)의 재위 기간과 중복된다. 
진한의 사로(신라)는 경주 지역에서 6개 부족의 연합체로 시작되었다. 가야 (가락) 연맹은 변한의 12개 성읍 국가를 구성원으로 해서 출발했으나, 신라나 백제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중앙집권화 되지는 못하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가야 연맹이 출현하기 이전의 변한 부족장들의 명칭은 칸(干)이었던 것 같다. 신라 조정 또한 각간(角干)이라는 몽골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유신은 대각간이었다.　
만주원류고 첫머리의 유지(諭旨)에서 청의 건륭제는 한족(漢族)이 편찬한 역사책들의 기록이 삼한의 명칭에 대해 모두 혼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족 역사가들은 한(韓)이 지도자를 의미하는 “칸”을 지칭하고 있음을 몰랐다. 그들은 늘 그러 듯, 아무렇게나 추측을 하여, “한”이 부족-종족을 의미한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조잡한 서술도, 일단 정사의 형태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건륭제는 이 같이 치졸한 서술의 사례를 또 하나 제시했다.[footnoteRef:50] 「후한서는, 진한 사람들이 갓난 아기의 두개골을 판판하게 만들려고 유아의 머리를 돌로 눌러놓는 특이한 관습이 있다고 말한다. [동이전 역시 진한 사람들이 갓난 아기들의 두개골을 편편하게 만들기 위해 돌로 눌러놓기 때문에 진한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납작하다고 말한다.] 건륭제는 이 같은 서술이 아주 몰상식하게 웃기는 말들이라고 생각했다.  만주 땅에는 태어난지 며칠 안된 아기를 나무로 만든 요람에 뉘어두는 오랜 관습이 있는데, 자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람 속 유아의 머리 뒷부분이 편편 하게 되는 것이며, 진한 사람들도 분명히 똑같은 관습을 가졌을 것이라고 건륭제는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관습에 대해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신의 전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품에 한족 사가들이 근거 없는 추측을 남발 해, 몰상식한 이야기들을 지어낸 것」이라고 말한다. 동북방의 만주족과 그 선조들 모두가, 항상 한족들이 편찬한 중국 역사책 속에서 이렇듯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건륭제는 강조했다. 특히 명나라 때에는 선동-날조의 수준이 추문에 가까워서, 한족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글자 하나, 문장 하나, 모조리 [한족들이 소위 “야만인”이라고 불러대는 이민족들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의 사학자들 이란 주인을 위해 짖어대는 개들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footnoteRef:51] 지금도 그 유지를 읽어보면 건륭제의 격앙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50:  欽定 滿洲源流考 卷首諭旨 後漢書三韓傳謂辰韓人兒生欲令頭匾押之以石夫兒初墮地豈堪以石押頭奇說甚悖於理 國朝舊俗兒生數日置臥具令兒仰寢其中久而腦骨自平頭形似匾斯乃習以自然無足爲異辰韓或亦類 …曲爲之解甚矣其妄也若夫三韓 命名第列辰韓馬韓弁韓而不詳其意義 當時三國必有三汗各統其一 史家不知汗爲君長之稱 遂以音詞誤譯 而庸鄙者甚至訛韓爲族姓…有三韓 訂謬之作惜未令 人盡讀之而共喩耳若…致明季狂誕之徒尋摘字句肆爲詆毁此如桀犬之吠…卷七 部族 完顔 五代 金史世紀 金之先出靺鞨氏古肅愼地也…金之始祖 初從高麗來 按通考及大金國志云 本自新羅來姓完顔氏 新羅王金姓 相傳數十世則金之自新羅來 無疑建國之名…史家附會之詞未足憑耳  居完顔部 
三國志 魏書卷三十 烏丸鮮卑東夷傳 弁辰傳 兒生便以石壓其頭 欲其褊. 今辰韓人皆褊頭
Crossley (1997: 20)는 매달아 사용하는 구부러진 형태의 만주족 요람은 유아의 머리 뒷부분을 종종 편편하게 만드는데, 마치 머리가 편편하다는 것이 만주족의 유전적 특징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51:  Crossley (1999: 301-2) 참조.  Crossley(1997: 124)는 건륭제의 유지를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을 하였는데, 어찌된 셈인지 건륭제가 분명히 진한(辰韓)을 지칭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륭제가 숙신(肅愼)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분명 히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 그녀는 고대 진한 사람들의 두개골이 편편한 것은 그들이, 만주 사람들을 비롯한 동일 계통의 문화적 친족들의 전통을 따라 모두 비슷한 형태의 요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야만 했다. 
] 

청나라의 지배자들은, 청나라 애신각라(愛新覺羅) 황족이 바로 여진족 금(金)나라 황실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금나라 시조 자신이 본래 신라에서 왔으며, 신라 왕실의 성씨인 금(金)이 왕조의 이름이 되었다고 믿었다. 
경주 지역에서는, 서기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철제 방패, 무기와 농기구, 전한 시대의 거울, 옻칠한 칼집, 청동 제품 등 유물이 발굴되었다.[footnoteRef:52] 하지만 초기의 백제와 신라는, 지배 계급의 문화를 좀더 인상적으로 보여 주는 고고학적 유물 (예컨대, 대형 고분과 강력한 권위의 상징인 부장품)도 없고, 또한 중국 사서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학자들이 3세기를, 백제와 신라가 성읍국가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한 진정한 의미의 (예컨대 고구려와 같은) 국가 형태를 아직 형성을 하지 못하고, 단지 완전한 국가 형태를 향해 나가고 있었던 전환기라고 생각한다.[footnoteRef:53] 역사가들은 흔히 한반도의 300년 이전을 원삼국(原三國) 시대로 간주하고 있다.  [52:  Barnes (2001: 86) 
]  [53:  여기서 영어로 Nation State라는 표현은 민족국가를 의미하기 보다는, 성읍(城邑)국가에 대칭적인 영토적 의미의 중앙집권화 된 국가를 뜻한다.
] 

한반도 남부에서 지배 귀족과 하층 서민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회 계층분화의 심화는 산등성이에 위치한 대형 무덤의 축조, (사람과 말의) 순장, 수혈식 석곽 고분에 부장된 금동관, 환두대도(環頭大刀), 귀걸이, 또 부속 석실에 안치된 철 갑옷, 등등 권위의 상징물 형태로 나타난다. 고령의 가야 고분은 지름이 32미터나 된다. 비록 가야연맹 전체가 6세기 중엽까지 모두 신라에게 차례로 정복을 당했지만, 가야의 지배층 무덤에서 출토되는 (등자와 재갈, 못을 박아 철 조각을 연결한 철모와 갑옷, 말 갑옷, 철 덩어리와 철제 농기구, 경질 토기, 칼과 화살촉, 귀고리 등) 다양한 유물로 보아, 가야 성읍 국가들이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 특히 동 아시아 최초의 철 갑옷의 발견은, 역사가들로 하여금 가야 제국을 새롭게 재조명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 사학자들은 대부분, 1세기 중엽에 가야 연맹체가 시작된다는 가락국기의 기록을 믿지 않으려 한다. 흔히 “여기가 바로 가야 국”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그 시기에 세워진 비문 같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아울러, 왕으로 간주될 만한 지배층의 존재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이 가야 지역에서 출토는 되었지만, 일본 학자들은 이 유물들을 모두 3세기말 이후의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정한다.[footnoteRef:54] 하지만 일단 자신들의 일본 열도로 눈을 돌리면, 가야 국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들이 내세우는 그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모두 접어두고, 뚜렷한 물적 증거도 없이 일본열도에는 400년, 심지어는 300년 이전에도, 강력하고 통일된 야마도 왕국이 존재했었다고 주장을 한다.  [54:  Barnes (2002: 186) 참조.] 

일본열도의 고분시대 초기(300-400) 유적에서 가죽 끈으로 철편들을 수직으로 연결한 투구와 갑옷이 몇 개 발견되었다고 하며, 그 이후에 수평으로 철편들을 꿰맨 갑옷(판금 갑옷)이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철편에 못을 박아 갑옷이나 철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425년경 이후이며, 그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챙이 달린 철모(面甲)가 유행하기 시작한다.[footnoteRef:55] Farris(1998: 75-6)는 비늘 모양의 갑옷, 챙이 달린 철모, 철편에 못을 박는 제작 기법 등이 모두 한반도로부터 전해졌다고 말한다. Barnes(2001: 142)는 부산 복천동 46호 고분에서 출토된, 못을 박아 수직으로 철편을 연결한 갑옷은 4세기 제품으로 추정되며, 만일 이것이 정확하다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철제 갑주 라고 말한다.[footnoteRef:56]　하지만, 일본 사학자들은, 일본열도의 5세기 고분에서 발굴되는 철 갑옷과 철모 등을 근거로, 3세기 동이전 기록에 나오는 여왕 비미호의 귀신이 신공왕후라는 이름으로, 맨머리, 맨몸의 섬나라 전사들을 지휘해 당시 철제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4세기 한반도의 전사들을 정복하고, (369년 부터) 한반도 남부를 수백 년간 식민지로 경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footnoteRef:57] [55:  500년경부터는 전체를 가죽 조각으로 이어 만든 가벼운 갑옷이 모든 형태의 철제 투구와 갑옷을 대체하기 시작 한다.
]  [56:  부산의 복천동(福泉洞)과 김해의 양동리(良洞里) 유적지에서 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말의) 철제 갑옷과 철모가 출토되었으며, 김해의 칠산동(七山洞), 합천의 옥전(玉田), 함안의 도항리(道項里) 등에서도 350-450년경으로 추정되는 철제 갑주들이 출토되었다. NRICP (2001) 참조. 
]  [57:  Barnes (2001: 134-44, 196) 참조. 
] 


A.10.2. 한반도 중부의 백제 왕국 (18 BCE-660 CE)
삼국사기는 주몽이 북부여(北夫餘)로부터 훈강-압록강 주변의 졸본부여(卒本夫餘) 땅으로 내려와 고구려를 세웠는데, 주몽의 둘째, 셋째 아들과 그 추종자들이 한강 유역으로 내려가 백제를 세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 백제 왕국 백성들의 대다수는 본래 한강 주변에 살고 있던 마한 사람들 이었을 것이다. 백제의 지배자는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으며, (부여와 고구려 모두의 시조인) 동명 사당에도 제사를 지냈다.[footnoteRef:58] 백제는 538년에 금강 유역의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잠시나마 국호를 남부여라 불렀다. [58:  삼국사기는 (백제의 공식적 시조 온조의 부친인) 주몽을 동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 

위서 동이전은, 서기 17-19년 기간 중, 1,500여 한인(漢人)들이 벌목을 하다가 삼한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말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시는 백제 시조 온조(溫祚 r.18 BCE-28 CE)의 재위 기간 중 이었다. 동이전은 또, 조조의 위(220-65) 나라가 접수한, 낙랑군과 대방군의 연합군이 246년경에 한강 유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한다. 그 전투에서 대방군 태수가 전사했다.[footnoteRef:59]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기반을 다지며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시기는 3세기 중엽 고이왕(古爾王 r.234-86)의 재위 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낙랑-대방 연합군의 공격은, 백제의 주도로 주변 부족들이 통합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footnoteRef:60] 그런데 동이전은 백제를 단지 마한을 구성했던 수많은 성읍국가들 중의 하나로만 기록을 하고 있다. [59: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魏略曰 王莽地皇時 (20-22) …我等漢人…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皆斷髮爲奴 積三年矣…景初中 (237-9) 明帝…越海定二郡…臣智激韓忿 攻帶方郡…時太守弓遵 樂浪太守劉茂 興兵伐之 遵戰死]  [60:  Lee (1984: 36-37) 참조.
] 

260년, 백제 고이왕은 정해진 업무를 분장하는 6부의 대신을 임명하고, 16품계의 관위를 만들고, 직위에 따라 관복의 색깔을 지정하였다. 262년에는 뇌물을 받거나 백성을 상대로 갈취를 한 관리들을, 세 배의 벌과금을 징수한 다음, 파면토록 했다. 고이왕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신하들을 접견했다. 삼국사기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고이왕의 이 같은 행동은, 낙랑-대방 연합군에 대한 군사적인 업적과 결부되어, 주서(周書)로 하여금 고이왕을 “대방 지역에서 백제를 세운 시조”라고 기록하게 만든 것 같다.[footnoteRef:61] [61:  진서의 지(志)에는 마한의 어떤 왕이 277년, 280년, 그리고 281년에 서진 조정에 사신을 보낸 기록이 있다. 아마도 고이왕 이었을 것이다. 國史編纂委員會 譯註, 中國正史朝鮮傳, CC1 (1987: 618) 참조. 
晉書 卷九十七 列傳 第六十七 四夷 馬韓 武帝太康元年 二年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八年 十年 又頻 至 ... 咸寧三年復來 
周書 卷四十九 列傳 第四十一 異域上 百濟者 其先蓋馬韓 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始 國於帶方
] 

313년, 고구려의 미천왕이 낙랑군을 정복하자, 백제는 대방군을 점령하였다. 317년, 서진이 망해 지배층이 남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한족들은 북중국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근초고(近肖古) 왕과 그의 아들 근구수(近仇首) 왕의 재위 기간(346-84) 중, 백제는 역사상 가장 큰 영토 확장을 이룩했다. 우리는 삼국사기에서 「근초고 왕과 태자 구수」라는 표현을 여러 번 보며, 일본서기에서도 그런 특이한 표현을 본다. 근초고 왕은 369년에 태자에게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군을 습격 하도록 해, 5천 명의 포로를 잡는 전과를 올렸다. 그 해 11월, 왕은 한강 남쪽에서 (마치 중국의 황제처럼) 황색기를 날리며 크게 사열식을 거행했다. 곧이어 마한 전 지역을 정복하였다. 371년,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고,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 r.331-71)은 평양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footnoteRef:62] 377년에도 근구수왕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을 공격 했다.[footnoteRef:63]  [62:  한강 남쪽 석촌동(石村洞)에서 발굴된 5개의 적석고분(積石古墳) 중 가장 큰 3호 분은 근초고왕 의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고분은, 광개토왕의 것으로 믿어지는 고분을 포함하여, 통구(通溝) 지역의 고구려 고분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Best (2002: 183-89) 참조. 
]  [63:  近肖古王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  二十六年 高句麗擧兵來 王聞之伏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 力戰拒之 中流矢死 (S2: 31)
神功 攝政卌九年 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四邑自然降服 是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 (NII: 357)
近仇首王 三年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S2: 32)
辰斯王 六年 九月 王命達率眞嘉謨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 (S2: 45)] 

396년, 광개토왕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했다. 그의 아들 장수왕(長壽王 r.413-91)은 427년에 수도를 비좁은 압록강 계곡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옮겼다. 475년에는 한성을 함락 시키고, 개로왕(蓋鹵王 r.455-75)을 죽여버렸다.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수도를 남쪽 웅진(공주)으로 옮겨야 했다. 백제는 무녕왕(武寧王 r.501-23) 대에 이르러, 475년의 참패에 따른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을 했다. 하지만 신라는 553년에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중국으로 가는 뱃길을 열었다. 신라는 562년의 대가야 정복으로 가야연맹을 모두 합병하게 되었고, 백제의 국경을 둘러싸게 되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 이후, 신라는 백제의 주 적이 되었다. 
백제 무왕(武王 r.600-41)이 죽었을 때, 당 태종이 몸소 소복을 하고 수도 장안의 북쪽 현무문(玄武門)에서 곡을 하며 애도식을 거행했다고 구당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footnoteRef:64] 642년에 백제 의자왕(義慈王 r.641-60)은 신라의 성들을 40여 개나 빼앗고, 신라의 황해 출구를 제거하려고 고구려와 군사 동맹을 맺어 643년에 한강 어귀의 당항성(黨項城)을 포위 공격했다. 그러자 (신라 여왕 세 명 중 첫 번째인) 선덕(善德 r.632-47) 여왕은 당 조정에 탄원서를 보냈다. 책부원귀(冊府元龜)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 “당 태종은 백제-고구려의 침략을 저지 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 사신에게, 신라의 재난은 여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 야기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덧붙였다.”[footnoteRef:65] 바로 얼마 후에 전개되는 측천무후(則天武后) 치하의 당 나라 운명을 앞두고 당 태종은 기묘한 예언을 한 셈이다 [64:  Best (1982: 480) 참조.  舊唐書 東夷列傳 百濟 武德十五年 璋卒…太宗素服哭之 新唐書 帝爲擧哀 玄武門
]  [65:  Best(1982: 482) 참조.
] 


A.10.3. 백제의 요서(遼西)진출 기록: 백제의 강역(彊域)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미천왕(r.309-31)이 319년에 단-우문(段,宇文) 선비족과 연합을 하여 모용외(慕容廆)의 선비(鮮卑)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慕容煌)은 337년에 스스로를 연왕(燕王)이라 칭했다. 진서(晋書)에는 황의 모용선비에 맞서 고구려, 백제, 단-우문 선비족이 연합하여 군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있다.[footnoteRef:66]  [6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五 美川王 二十年[319] 我及段氏宇文氏使共攻 慕容廆
晋書卷一百九 載記第九 慕容皝 句麗百濟及宇文段部之人 皆兵勢所徙
] 

송서에는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백제는 요서를 점령하였는데, 백제가 통치한 지역의 이름이 진평군 진평현이라는 기록이 있다. 양서에는 동진(東晋 317-420) 때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였고, 백제는 요서(遼西)와 진평을 점령하여 백제군(百濟郡)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footnoteRef:67] [67:  宋書 卷九十七 列傳 第五十七 夷蠻 東夷 百濟國 高麗略有遼東 百濟略有遼西 百濟所治 謂之晋平郡晋平縣
梁書 卷五十四 列傳 第四十八 東夷 百濟 晋世句麗旣略有遼東 百濟亦據有遼西晋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 

송(宋 960-1279) 때 사마광(司馬光 1019-86)이 편찬한 자치통감에는 346년에 백제가 부여를 공격하자 부여사람들이 흩어져 서쪽의 연(燕) 나라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모용황이 황태자와 세 명의 장군에게 1만 7천 여명의 기병을 주어 이미 방어 능력을 상실한 부여사람들을 공격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346년은 백제에서 근초고(r.346-75)가 왕으로 등극한 원년(元年)이다.[footnoteRef:68] [68:  資治通鑑 卷九十七 晋紀十九 穆帝 永和二年 夫餘居于鹿山 爲百濟所侵 部落衰散 西徙近燕 而不設備 燕王皝 遣世子儁 帥慕容軍 慕容恪 慕輿根三將軍 萬七千騎 襲夫餘…虜其王玄及部落五萬餘口而還] 

11세기에 편찬된 자치통감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대 기록에 가까운 남제서에서도 북위(北魏 386-534)가 488년에 10만 여명의 기병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4명의 장군이 이끄는 백제군에게 패했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동성왕(r.479-501) 10년 조에서도 재확인 된다. 또 남제서에는 동성왕이 495년에 사절단을 보내 북위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운 백제 장수들에게 장군 칭호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footnoteRef:69] 이들 사서에 기록된 10만이라는 대규모의 북위 기병이 북 중국으로부터 장수왕(r.413-91)이 통치하고 있던 고구려 땅을 온전하게 통과 해, 한반도의 서남부에 있었다는 백제에까지 쳐들어 왔다가 패해 돌아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당대의 기록에 누락될 리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치통감과 남제서가 말하는 백제란 분명히 요서에 있는 백제군을 지칭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왕의 요청에 의해 남제(南齊) 조정이 백제 장군들에게 수여한 칭호에 들어있는 광능(廣陵), 청하(淸河), 성양(城陽), 명칭 등은 모두 요서의 지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9: 
 資治通鑑 卷一百二十六 齊紀一 武帝永明六年 魏遣兵擊百濟 爲百濟所敗…晉世句麗略有遼東百濟亦據有遼西晉平二郡也 (二: 1159)
南齊書 卷五十八 列傳 第三十九 蠻 東南夷 百濟國 魏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入其界 牟大遣將…率衆襲擊虜軍 大破之 建武二年 牟大遣使上表曰 …臣遣…等領軍逆討 
三國史記 卷第二十六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十年 魏遣兵來伐 爲我所敗
南齊書 卷五十八 列傳 第三十九 蠻 東南夷 百濟國…牟大又表曰 臣所遣行…廣陽太守…廣陵太守 淸河太守…詔可…除太守…城陽太守… 詔可 竝賜軍號
] 

위에 열거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백제는 4세기 중 어느 때인가 요서 일부를 점거하여 통치하였다고 이해 할 수 있다. 백제는 그 역동적인 선비족의 연(燕) 나라와 대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끈임 없이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던 당시의 고구려와 맞서고, 동시에 전성기의 북위에도 굴복하지 않으면서, 요서 땅에 백제군을 유지했다는 말이 된다. 
신당서와 구당서를 보면 백제의 영토는 신라와 발해말갈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고 적혀있다.[footnoteRef:70] 만약 백제의 영토가 요서에 없었다면, 그리고 백제의 강역이 단지 한반도의 서남부에만 국한되었었다면, 발해말갈이 백제의 영토를 분할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 [70:  舊唐書 卷一百九十九上  列傳 第一百四十九上 東夷 百濟 其地自此爲新羅及渤海靺鞨所分 百濟之種遂絶  ]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들 중, 백제의 요서 진출 기록만큼 그렇게 다양한 중국 정사에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 재확인된 역사적 사실은 없는 것 같다. 또 백제의 요서 진출 기록처럼 그렇게 많은 일본 학자들은 (논리적? 분석이라는 미명하에) 그토록 미친 듯이 못 믿겠다며 반박을 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최치원(崔致遠 857-?)은 “고구려, 백제가 한창 강성할 때는 100만 대군을 보유하였으며, 남쪽의 오(吳), 越(월)과 북쪽의 유(幽), 연(燕), 제(齊), 노(魯)를 공격하여 중국의 골칫거리가 됐었다”고 말했다.[footnoteRef:71] [71:  三國史記 下 卷第四十六 列傳 第六 崔致遠…高麗百濟全盛之時 强兵百萬 南侵吳越 北撓幽燕齊魯 爲中國巨蠹 
] 

만주원류고의 강역(彊域) 편에는 백제의 강역에 대해 놀라운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즉, 백제가 요서의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다음은 만주원류고 기록을 거의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한 것이다.
『백제 강역의 경계는 서북쪽으로는 오늘날의 광녕(廣寧)과 금의(錦義 금주-의주)에서 시작되며,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틀어 조선의 황해, 충청, 전라 지역에 이른다. 백제의 강역은 동서로 보면 상당히 좁으나, 남북으로 보면 상당히 길다. 유성(柳城)이나 북평(北平)에서 보면, 신라는 백제의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고, 경상 지역이나 웅진에서 보면 신라는 백제의 동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백제는 북으로 말갈과 접경한다. 
백제의 왕성은 동과 서에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성을 모두 고마(固麻)라고 불렀다. 송서는 백제가 점거했던 지역이 진평군 진평현 이었다고 기록한다. 통고(通考)에 의하면 이 지역은 당나라 때의 유성(柳城)과 북평(北平)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백제 수도 중 하나는 요서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 땅에 있었는데, 양 무제(梁武帝 r.502-19)때에 와서 백제는 수도를 한반도 남쪽으로 옮겼다. 
당나라는 660년에 백제를 멸하고 동명도독부(東明都督府)를 포함하여 5개의 도독부를 설치 하였다. 그런데 동명 도독부라는 명칭에 나오는 동명은 백제 건국 시조의 이름이며, 기록에 그가 원래 고리(高離)에서 강을 건너 왔었다고 하니 동명도독부는 고리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요사(遼史)를 보면 고리는 봉주(鳳州)와 한주(韓州)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개원(開原) 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동명도독부는 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footnoteRef:72] [72:  欽定滿洲源流考 卷九 疆域二  百濟諸城…謹案…百濟之境 西北自 今廣甯錦義 南踰海 蓋東極 朝鮮之黃海忠淸全羅等道 東西狹而南北長 自柳城北平計之則 新羅在其東南 自慶尙熊津 計之則 新羅在其東北 其北亦與 勿吉爲隣也 王都有東西兩城 號固麻城 亦曰居拔城 以滿洲語考之 固麻爲格們之轉音 居拔蓋滿洲語之卓巴言 二處也 二城皆王都 故皆以固麻名之 宋書言百濟所治謂之 晉平郡晉平縣 通考云 在唐柳城北平之間則國都在遼西而朝鮮全州境內又有俱拔故城殆 梁天監時[502-19] 遷居南韓之城 歟唐顯慶中[656-60]分爲 五都督府曰…東明爲百濟之祖 自槀離渡河以之名地當與槀離國 相近考 遼史 槀離爲鳳州韓州 皆在今開原境則東明都督府之設 亦應與開原相邇矣…唐書又言後爲新羅渤海靺鞨所分百濟遂絶
] 

[bookmark: [문서의_처음]]
A.10.4. 야마도 왕국 시조의 공식 명칭: 가미(神) 야마도(倭) 이하레(伊波禮)
Ledyard(1975)는 (야마도 왕국의 공식적 시조인) 진무의 칭호에서뿐만 아니라, 호무다의 도읍지 명칭에서도 나타나는 “이하레”라는 표현에 주의를 환기한다.[footnoteRef:73] 일본서기 신공왕후 섭정 3년 조는, 호무다(譽田)가 그 해에 태자로 되었기에, 도읍을 이하레(磐余)에 정했다고 말한다. 고사기는 이하레를 이파례(伊波禮)라고 쓴다.  백제의 첫 번째 도읍지의 이름은 위례(慰禮) 성이다.[footnoteRef:74] 이파례의 세 번째 글자와 위례의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한 것을 보면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73:  亦名神倭伊波禮毘古 (K: 146)  神功 攝政三年 立譽田別皇子 爲皇太子因以都於磐余 (NI: 349)
일본서기에서는, 진무가 다카오하리 라는 곳에서 쓰찌구모 무리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 땅의 이름이 이하레(磐余)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하레 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의 중심부로부터 아스카를 지나 카시하라 시의 동부에 걸쳐있는 (우네비 산 동남쪽의 카시하라 궁을 포함하는) 지역 을 말한다.]  [74: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은 한수 북쪽 위례(慰禮) 성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기원전 5년에 한수 남쪽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 

Ledyard(1975)는 이하레의 한국식 표현은 “이파르”이며 거발(居拔)이라 쓴다고 말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차돈(異次頓)을 거차돈(居次頓)이라고도 쓰지만, 읽기는 이차돈이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례일 것이다. 북사(北史), 수서(隋書), 통전(通典)은 거발성이 백제의 수도라고 기록을 했다. 그런데 “있을 거”라는 한자의 훈독은 “이”이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은 “거발”이 아니라 “이발”로 읽었을 것이다.[footnoteRef:75]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주몽이 부여로부터 도망을 해 왔을 당시에는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비류수 언저리(渾江邊 桓仁)에 적당히 집을 짓고 나라를 세웠다. 그 후, 왕위를 계승한 유리명왕은 “국내 위나암”을 시찰한 다음, 서기 4년에 국내(國內)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암(尉那巖) 성을 쌓았다고 말한다.[footnoteRef:76] 주서(周書)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왕을 어라하(於羅瑕)라고 불렀다.[footnoteRef:77] 도수희(1972)에 의하면, 위나(암), 어라(하), 위례 등이 모두 동일한 표현이며, 이기동(1990)은 위례가 왕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위례성이나 위나암 성은 모두 왕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footnoteRef:78]  [75: 
 北史 卷九十四 列傳 第八十二 百濟 ...其都曰居拔城 亦曰 固麻城
]  [76: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 本記 第一 始祖東眀聖王...而未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 居之...琉璃眀王 二十一年...至 國內尉那巖…王若移都 (S1: 261) 二十二年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 (S1: 262)]  [77: 
 周書卷四十九 列傳 第四十一 異域上 百濟者…夫餘之別種…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 鞬吉支 …言竝王也
三國史記 卷第三十七 雜志第六 百濟 按古典記 東眀王 第三子 溫祚...自卒本扶餘至慰禮城立都 稱王 歷三百八十九年至十三世 近肖古王…都漢城 (S2: 233) 
]  [78:  “이하레”란 왕 또는 왕성(王城)을 의미하며, “이발,” “어라하,” “위례,” “위나암” 등과 동일한 표현 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위나암 성”, “하북 위례성”, “하남 위례성” 등의 표현들을 보면, 고구려의 “위나암”성과 백제의 “위례”성이라는 것은, 왕이 거처하는 도읍지 즉 왕성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 처럼 사용이 된 것 같다. 일본서기와 고사기는, 시조라는 진무의 명칭에 “야마도 이하레”라고 “이하레”를 삽입했는데, “야마도의 왕(王)”이라는 뜻일 것이다. 신공 왕후 섭정 3년 조는, 호무다 와께(譽田別) 왕자가 그 해에 태자로 되었기에, 도읍을 “이하레”에 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성(城)이라는 글자가 없지만 왕성(王城)을 의미 했을 것이다. 야마도 지역에는 성(城)이라는 존재가 없었다.] 

따라서, 호무다의 도읍지 이하레는 백제의 최초 도읍지 위례를 의미하고, 이는 곧 북서의 이발(居拔), 주서의 어라하와 상응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즉, 호무다는 야마도 왕국 세우고 나서, 백제의 첫 도읍지 이름을 본받아 자신의 첫 도읍지를 “이하레” 라고 불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야마도 왕국 시조(진무)의 공식 명칭인 카미(神) 야마도(倭) 이하레(伊波禮)는 「신성한 야마도의 왕」을 뜻하며, 그 속에는 개인의 고유한 실명이 들어있지 않는다. 즉, 호무다 라는 실명을 넣어야만 「신성한 야마도의 왕 호무다」 라는, 새 왕국을 창건한 시조의 완전(complete)한 명칭(full name)이 되는 것이다. 일본서기는 “호무다 치세 이래로”라는 표현은 가끔 사용하지만, “진무 치세 이래로”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footnoteRef:79] [79:  繼體 二十三年 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 (NII: 37) 
繼體 二十四年 詔曰 自磐余彦之帝 ... (NII: 43) ] 

	서부만주 선비-거란 지역과 동부만주 말갈-여진족 지역 중간에 위치한 송화강 유역 평원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던 예-맥 계통의 부여국 (북부여 혹은 동부여) 왕실의 특이한 구성원인 주몽은, 기원전 37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거느리고 남쪽 졸본부여 지역으로 내려와, 장백산맥의 끝자락 압록강 변에 고구려라는 새 왕국을 세운다. 주몽의 아들 중 온조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 당시 마한 사람들이 논농사를 지으며 정주 농경사회를 영위하고 있었던 한강 변에 백제(남부여)라는 새 왕국을 세운다. 그로부터 4백여 년이 지난 후, 백제 왕족인 호무다는, 백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남쪽 바다를 건너, 일직이 가야(변한) 사람들이 건너와 (아이누- 말라요폴리네시안 선주민들과　어울려) 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야마도 지역을 중심으로 (부여-고구려-백제 계통의)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재위 중의 백제는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하고 가장 큰 영토적 확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백제 사람들이 요서에 진출하고, 평양에 쳐들어가 고국원왕을 전사 시키고, 마한 전체를 복속시키고, 일본 열도로 진출 해 야마도 왕국을 세운 것도 모두 다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A.10.5. 일본 열도 정복자들: 한반도에서 사라진 비류-고이 계열?
 	고구려 시조인 주몽은 첫째 부인에게서 유리를 낳았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유리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자,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마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 백제의 건국설화에는 형 비류가 (이쯔세 모양) 실패하고, 동생 온조가 (이하레 모양) 성공한다.[footnoteRef:80] 백제의 왕위는 166-346년 기간 동안 소위 4대 개루왕(蓋婁 r.128-66)의 큰 아들이라는 초고(肖古) 계열과, 작은 아들이라는 고이(古尔) 계열의 왕족이 교대로 (각각 네 명씩의 왕을 배출 하면서) 승계를 하다가 마침내 근초고왕(r.346-75)과 그의 아들 근구수왕(r.375-84) 대에 이르러 왕위 승계가 초고 계열로 정착되었다. 초고(肖古 r.166-214)-구수(仇首 r.214-34)-사반(沙伴 r.234)-비류(比流 r.304-44)가 초고 계열 왕들이고, 고이(古尔 r.234-86)-책계(責稽 r.286-98)-분서(汾西 r.298-304)-계(契 r.344-46)가 고이 계열 왕들이다. 고이 계열의 마지막 왕인 계(契)는 초고 계열인 근초고왕이 승계했고, 그 이후 고이 계열은 백제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일부 한국 역사학자들은 (백제 역사에서 사라진) 고이 계열이 (실패한) 비류 계열에 속한다고 믿는다.[footnoteRef:81] [80: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百濟 始祖溫祚王...沸流溫祚…遂與…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沸流欲居於海濱…分其民歸 彌鄒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沸流以彌鄒土濕水…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改號百濟 (S2: 15)]  [81: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肖古王 蓋婁王之子...  百濟本紀 第二 仇首王 或云貴須 肖古王之長子... 古尔王 蓋婁王 之第二子也 仇首王...薨 長子沙伴嗣位而 幼少不能爲政 肖古王母弟古尔卽位... 責稽王 古尒王子...汾西王 責稽王長子... 比流王仇首王第二子... 契王汾西王之長子也... 近肖古王比流王第二子也... 近仇首王近肖古王之子 枕流王近仇首王之元子... 辰斯王近仇首王之仲子 阿莘王枕流王之元子... 賟支王 阿莘之元子 (S2: 18, 29-32) 
이기동 (1996: 132, 143) 참조. 초고-구수(166-234) 계열이 180년이 지난 근초고-근구수(346-84) 대에 와서 왕위 승계권을 확실하게 독차지 했기 때문에 근(近)이라는 칭호가 부쳐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이 기록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고이 계열이 실패한 비류 계열일 것이라는 추측뿐 아니라, 바로 이 비류-고이 계열이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에 의해 한반도를 떠나 신세계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 하도록 설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한반도에서 사라진 비류-고이 계열의 지도자가 바로 390년경에 일본 열도에 야마도 왕국을 세우는데 성공한 호무다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A.10.6. 고사기-일본서기의 은유(隱喩)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읽어 보면, 정복자들이 어떻게 정복 계획을 세웠고, 누가 지도자이었고, 그 정복자 일행이 언제, 어떻게 바다를 건넜고, 어느 장소에 상륙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하고, 어떻게 역사(役事)를 했는지, 등등 정복자들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 해 볼 수 있는 온갖 암시적 기록들을 발견 할 수 있다. 
고사기의 은유(隱喩)를 본다. 다카기와 아마데라스는 “중부의 갈대밭 평원은 우리 아이에게 주어 다스리라고 한 땅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들은 “8백만 신을 강변에 집합 시켜놓고,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알아오도록 두 명의 천신을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얼마 후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였다.” 그러자 다카기와 아마데라스는 “니니기에게 지상으로 내려가도록 명령하였다.”[footnoteRef:82]  [82:  爾高御産巢日神[高木神] 天照大御神之命以於天安河之河原 神集八百萬神集而…爾…神 副…神而遣 是以此二神 降到… 故…返參上 復奏言…之狀 爾天照大御神 高木神之命以 詔太子...爾其太子...將降裝束之間 子出生…此御子者 御合高木神之女...生子…次日子…邇邇藝…科詔…邇邇藝…此豐葦原水穗國者 汝將知國言依賜 故隨命以可天降 (K: 112, 120, 124-126)
] 

고사기 은유에 비교를 하면, 일본서기의 내용은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있다. 백제의 근초고 왕이 364년에 일본열도로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탁순에 정찰대를 파견했다는 것이다.[footnoteRef:83] 탁순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탁순에서 지금의 부산 지역을 향해 남쪽으로 흘러가는 물길은 한성 백제에서 문경-새재(鳥嶺)를 넘어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최단 지름길 이었다.  [83:  爾高御産巢日神[高木神] 天照大御神之命以 於天安河之河原 神集八百萬神集而… 詔 此葦原中國者 我御子之所知國…爾…神 副…神而遣 是以此二神降到…故…返參上 復奏言…之狀 (K: 112, 118, 120, 124) ] 

당시 백제 조정은 호무다가 이끄는 원정대를 보내 일본열도를 정복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초고왕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원정대와 연합하여,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마한도 정복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369년에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호무다의 모친이라는 가공의 존재) 신공왕후이다. 야마도 군대는 목라근자(木羅斤資)라는 백제장(百濟將)의 인솔 하에 탁순에 도착한다. 그들은 신라를 공격하며, 탁순과 다른 6개국을 평정한다. 그들은 또다시 곧바로 군대를 서쪽으로 돌려 남부의 야만족들을 평정하고, 그 땅을 백제에게 하사한다(以賜百濟). 이때, 백제의 근초고왕과 태자 근구수(肖古及王子貴須)가 그들과 합류한다. 백제 왕과 태자는 목라근자 일행과 의류촌에서 만나 승리를 축하하고 정중하게 떠나 보낸다. 작별하기 전에 백제왕과 야마도 장수들은 피지산에 올라 엄숙히 선서를 한다. 또, 일행과 고사산에 올라 바위 위에 앉아 백제 왕은 “우리의 동맹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유지될 것이며 항상 공물을 보내 줄 것이다”라고 맹서를 한다. 근초고왕은 구저(久氐) 등을 시켜 야마도 군사를 환송하게 한다.[footnoteRef:84] 일본서기가 일본열도를 향해 출발한다고 기록한 야마도 장군들과 군사들을 백제 왕실의 일원인 호무다가 이끄는 일단의 백제 전사들로 이해하면, 일본서기의 모든 기록 내용이 고사기의 은유와도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정복 초기단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것이다. [84:  神功 攝政卌九年…以荒田別 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擊…而破之 因以平定比自㶱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四邑自然降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 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 相見欣感 厚禮送遣之…與百濟王…登辟支山盟之…磐石上…而盟者…無絶無窮…而送之 (NI: 355-57)  Aston (N1: 248-9) 참조. 
三國史記 百濟本紀 百濟始祖溫祚王 二十六年…王曰馬韓漸弱…王出師陽言田獵 潛襲馬韓 二十七年…馬韓遂滅 (S2: 16)
] 

이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진무 편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호무다의 일본열도 정복 과정을 요약한다. 인용문들은 Aston이 번역한 일본서기와 Philippi가 번역한 고사기에서 직접 인용을 한 것이다.  필자의 추측은 분명하게 [각진] 괄호 속에 넣었다.

A.10.7. 출발점: “이 땅은 우리 하늘나라의 강역을 넓히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될 것이다.”
 	일본서기의 은유를 본다: [어느 날, 한성 백제 조정에서 좌평 진정이 호무다와 그의 형 이쓰세에게 말한다] “내가 바다를 잘 아는 노인들에게 들으니, 동쪽으로 가면 사방이 청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외진 땅은 아직 임금의 통치를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읍과 촌락에 제각기 우두머리 들이 있어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다 한다. 나는 이 땅이 우리 하늘나라의 강역을 넓히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해야 한다. 이곳은 확실히 지상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 그곳에 내려가서 도읍을 세우지 않겠느냐?” “왕자들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우리가 그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해가 바로 갑인[甲寅 354]년이었다.”[footnoteRef:85] [85:  神武 卽位前紀 ...而遼邈之地 猶未霑於王澤 遂使邑有君村有長 各自分疆 用相凌躒...抑又聞於鹽土老翁曰 東有美地 靑山四周…必當足以恢弘大業...蓋六合之中心乎…何不就而都之乎 諸皇子對曰 理實灼然 我亦恒以爲念 宜早行之 是年也 太歲甲寅 (NI: 189-191)  倭之靑垣東山 (K: 108)
臣安萬侶言...懸鏡吐珠而百王相續…以萬神蕃息與 議議安河而平天下 論小濱而淸國土 是以 番仁岐命初降于高千嶺 神倭天皇 經歷于…所以稱賢后 望烟而撫黎元 (K: 42)
旣而天照大神...令降之於葦原中國 是時...彼地未平矣 不須也頗傾凶目杵之國歟 (NI: 147)
] 

고사기의 은유(隱喩)를 본다: 호무다가 바다를 건너갈 때 “그는 해협에서 거북이 등을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났다. [호무다가]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니, 그 사람은 ‘나는 땅의 (토착) 신이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호무다 가] ‘그대는 바닷길을 잘 아는가?’라고 물으니, 그는 ‘아주 잘 안다’고 대답했다. 이에 다시 [호무다는] ‘당신은 내 시종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footnoteRef:86] 일본서기의 은유를 본다: “그 해 겨울 10월 5일에 [호무다가] 왕자들과 수군을 이끌고 [일본 열도] 원정 길에 올랐다. 그가 막 출발하려 할 때, 배를 타고 오는 어부를 만났다. [호무다가] ‘그대는 나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이리하여 그 어부는 바다 길 잡이가 되었다.” [footnoteRef:87] [86:  幸行筑紫…故從其國上幸之時 乘龜甲爲釣乍打羽擧來人 遇于速吸門...問汝者知海道乎 答曰能知 (K: 148)
]  [87:  神武 卽位前紀...天皇親帥諸皇子舟師東征 至速吸之門時有一漁人 乘艇而至...又問之曰 汝能爲我導耶 對曰導之矣...爲海導者…行至筑紫國 (NI: 191)] 


A.10.8. 호무다 원정군 일행의 큐슈 상륙: 천손 강림(天孫降臨)
	호무다-이쯔세 형제가 이끄는 원정군은, [370년] 한반도의 동남 해안지역을 출발해, 대한 해협을 건너, 대마도와 이끼 섬을 지나, 야요이 원주민들로 붐비는 북큐슈 평야지대가 아니라, 요즘의 시모노세키 시의 감몬(關門) 해협을 지나 (미야자키 현의 휴가라는) 큐슈의 한적한 동남해안 지역에 상륙을 한다. 나는 호무다(오오진), 이하레(진무), 니니기를 동일체로 본다.
	고사기의 천손강림 은유를 본다. 아마데라스(천조대신)와 다카기(고목신)의 [“근초고 왕과 진정의”라고 읽을 수 있다] 명을 받고, 니니기[호무다]는 하늘나라를 떠난다.  첩첩 구름을 힘차게 헤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창공을 떠다니는 교량 옆에 위치한 평평한 섬 위에 잠시 섰다가, 드디어 큐슈 휴가의 다카치호(高千穗) 산 구지 봉 정상으로 내려 온다.[footnoteRef:88]  [88: 
 高皇産靈尊 選當遣於葦原中國者...使降之 皇孫...天降於日向襲之高千穗峯矣 (NI: 141) 
天神之子 則當到筑紫曰日向高千穗槵觸之峯 (NI: 149) 
故…瓊瓊杵…降到於日向槵日高千穗之峯 (NI: 153-155) 
皇孫…瓊瓊杵…而排披天八重雲 以奉降之...降到之處者 呼曰日向襲之高千穗添山峯矣 (NI: 161)
故爾詔…日子…邇邇藝…而離天之石位 押分天之八重多那 雲而…於天浮橋…天降坐于竺紫日向之高千穗之久士布流多氣 自久以下六字亦以音 (K: 128)] 

	오늘날의 관광객들은, 미야자키 현의 휴가 시로부터 내륙의 큐슈산맥 쪽으로 40km쯤 들어간 곳에, (다카치호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남쪽에) 백제 마을(百濟里, 南鄕村) 이라고 부르는 촌락을 보게 된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이곳 주민 3천여 명의 대부분이, 21세기가 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백제 사람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백제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고,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서(西) 정창원(正倉院) 이라고 부르는 이곳 박물관의 건설 비용을 지원했다. 박물관은 노송 나무를 사용해 나라(奈良)의 정창원을 아주 정밀하게 복제를 한 건물이다. 일본 정부가 이 서쪽의 비황실 소유 정창원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 정창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백제의 설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백제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고대 청동 방울을 보여준다. 24개의 청동 거울, 수많은 마구류, 1,500점이 넘는 경질 토기(스에키) 등이 그 주변에서 발굴 되었다.[footnoteRef:89]  [89:  백제촌 주민들이 말하는 전설을 들어 보면, 일본 사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고사기-일본서기의 내용과는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2004년 2월 23일, 서울 교육문화 회관에서 서초구와 미야자키 현이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주최했을 때, 무수한 난관을 헤치고 백제촌을 건립한 다바루 마사토(田原正人) 전 촌장(村長)에게 나는 (지정 토론자로서) 난고손(南鄕村)이 바로 고사기-일본서기 천손강림(天孫降臨) 설화의 핵심지(核心地)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그 주변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을 모두 정리해서 전시하는 동시에 고고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널리 배포하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방문객의 성격도 다양하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10.9. 동정(東征): 건국 시조의 영웅적 무용담
	고사기를 본다. 다카치호의 왕궁[임시 거처]에서는, [호무다]가 이쯔세와 의논을 한다: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까? 나는 동쪽으로 가려 한다.” 그들은 휴가를 출발해, 북 큐슈를 경유, 오늘날 히로시마 현의 아키군(安藝郡)을 지나, 키비(吉備)의 다카시마 (오늘날의 오카야마 시)에 닻을 내렸다.[footnoteRef:90] 그들은 선단을 정비 하고, 군수품을 비축했다.  [90:  神日本磐余彦天皇...謂諸兄及子等曰 昔我天神高皇産靈尊...擧此 豐葦原瑞穗國而授天祖…瓊瓊杵...是時 運屬鴻荒 時鍾草昧...何不就而都之乎 (NI: 189)
神倭伊波禮毘古命 與其…兄五瀨命 二柱坐高千穗宮而議云 坐何地者 平聞看天下之政 猶思東行 卽自日向發 幸行筑紫…亦從其國上幸而 於阿岐國… 於吉備之高嶋宮八年坐 (K: 148) 
神武 卽位前紀...至安藝國...徙入吉備國 起行館以居之... 積三年間 脩舟檝蓄兵食 (NI: 191)
진무가 동정(東征)의 장도에 올라 출항을 한 바로 그 장소라는 휴가의 미미쓰(耳川) 해안의 강어귀에는 「일본 해군의 발상지」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구 일본제국 해군 제독 한 명이 자신의 사비로 건립을 했다고 안내 간판이 소개를 하고 있다. ] 

	일본서기를 본다. 일행은, 마침내 수많은 선박에 올라, 동쪽으로 나아갔다. 나니하 곶을 지나, 오오사카 만을 거쳐, 강물을 곧장 거슬러 올라가, 가와치 지역의 [오늘날 동 오오사카 시의] 쿠사카(日下) 나루터에 도착했다. 여기서 일행은 배를 내려, 대오를 지어 내륙을 향해 행진을 해 갔다. 가면서 보니, 길이 아주 험하고 좁아, 한 줄로 서서 진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 와서, 이코마 산을 넘어가는 길을 택해, 또 다시 야마도 내륙지역으로 접근을 해갔다.  그러자,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인 나가스네 라는 자가, 천손들이 [호무다와 이쯔세 일행이] 자신의 땅을 빼앗으러 온다고 생각하여,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모조리 이끌고 싸우러 나섰고, 드디어 쿠사카 언덕에서 접전이 벌어졌다. 전투 중에 이쯔세가 팔꿈치에 화살을 맞았다. [호무다는] “일신의 자손인 우리가, 햇빛을 마주 보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거슬리는 것이다. 약세인척 잠시 후퇴를 해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일신의 위세를 등에 업고 햇빛을 따라 적을 무찔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군사를 거두어, 뱃길로 남쪽으로 내려와, 오늘날 와카야마(和歌山)의 키강(紀川) 하구에 도착했다. 이쯔세는, 배에서 내린 후 첫 번째의 육지 전투에서 토착 저항 세력의 화살을 맞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제부터는 호무다가 원정군의 유일한 지휘자가 되었다.[footnoteRef:91]  [91:  神武 卽位前紀... 皇師遂東...方到難波之碕 會有奔潮太急 因以名爲浪速國 亦曰浪花 今謂難波訛也...遡流而上 徑至河內國 (NI: 191) 皇師勒兵 步趣龍田 而其路狹嶮 人不得幷行 乃還更欲東踰膽駒山 而入中洲 時長髓彦聞之曰 夫天神子等所以來者 必將奪我國 則盡起屬兵...與之會戰 有流矢中五瀨命肱脛 皇師不能進戰...今我是日神子孫 而向日征虜 此逆天道也 不若 退還示弱 禮祭神祇 背負日神之威 隨影壓躡...時五瀨命矢瘡痛甚 乃...進到于紀國...而五瀨命薨 (NI: 193-195) 
故從其國上行之時 經浪速之渡而 泊…津 此時登美…毘古 興軍待向以戰...於是…五瀨命於御手負登美毘古之痛矢串 故爾詔 吾者爲日神之御子 向日而戰不良 故負賤奴之痛手 自今者行廻而背負日以擊期而…到紀國男之水門而詔 負賤奴之手乎死 男建而崩 (K: 150-2)  
] 

	[백제의 서울 한성에서는 근초고 왕과 조정좌평 진정이, 원정군의 근황과 함께 이쯔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걱정을 했다.]  그들은 건어뢰를 불러 “지금 현지 상황이 우려할만한 혼란 상태이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라를 평정할 때 쓰던 칼이 여기 있으니 이를 내려 보내라”고 명령했다.[footnoteRef:92]  일본서기는 계속한다. [호무다의] 군대는 나구사에 도착해 적을 무찔렀다. 다시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갔을 때 강풍이 급작스럽게 불어왔다. [호무다는] “내 조상은 천신들이고, 내 어머니는 해신이다”라고 외쳤다. [호무다는 오오사카 만으로부터 빠져 나와, 키이 물길(紀伊水道)을 거쳐] 구마노의 아라자카 나루터에 도착했다. 호무다가 [근초고 왕이 하사한] 칼을 전해 받은 것은 구마노의 다카쿠라 땅에 도착했을 때였다.[footnoteRef:93] 구마노 산의 모든 무뢰한들이 제물에 섬멸되었다. [호무다가] 내륙으로 진군을 하려 했으나, 산들이 너무나도 험해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몰라 계속 헤매게 되었다.  [92:  故神倭伊波禮毘古命 從其地 廻行 到熊野村之時...熊野之高倉下 賷一橫刀…天照大神 高木神...召建御雷神 而詔…我御子等 不平坐良志 此二字以音 其葦原中國者 專汝所言向之國 故汝建御雷神可降 爾答曰僕雖不降 專平其國之橫刀 可降是刀 此刀者 坐石上神宮也 降此刀狀者 穿高倉下之倉頂 (K: 150-2) 
番仁岐命 初降于高千嶺 神倭天皇 經歷于秋津嶋…天劒獲於高倉…大烏導於吉野 列儛攘賊…敬神祇 所以稱賢后 (K: 42)
]  [93:  軍至名草邑 則誅…遂越狹野…而到熊野神邑…海中卒遇暴風…時…歎曰…吾祖則天神 母則海神…至熊野荒坂津 因誅…者...天照大神…曰 夫葦原中國猶聞喧擾之響焉…而下予平國之劒…登謂高倉曰…獻之天孫…旣 而皇師 欲趣中洲 而山中嶮絶 無復可行之路…天照大神訓于天皇曰 朕今遣頭八咫烏 宜以爲鄕導者 果有頭八咫烏 自空翔降 天皇曰 此烏之來…乃尋鳥所向…遂達于莵田下縣…至吉野 (NI: 195-9)
] 

	고사기의 은유를 본다. 다카기는 일행에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가 지금 내려 보내는 큰 까마귀가 도착하면, 그 까마귀의 인도를 받아 진군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마침내 큰 까마귀의 인도를 받아 일행은 요시노 강에 도착할 수 있었다.[footnoteRef:94] [94:  於是亦 高木大神之命以覺白之 天神御子 自此於奧方莫使入行 荒神甚多 今自天遣八咫烏 故其八咫烏引道 從其立後應幸行 故隨其敎覺 從其八咫烏之後幸行者 到吉野河 (K: 150-2)] 

	구마노에서 요시노 강을 향해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을 따라가는 요즘의 관광객은 산속 마을 교차로에서 까마귀를 그려 넣은 큰 깃발을 볼 수 있다.[footnoteRef:95] 주위를 둘러 보면, 첩첩 산중. 예전에는, 아주 숙달된 안내자 없이 왔다가는 틀림없이 길을 잃고 헤맸을 것이다. 요시노 강은 태평양으로 흘러 드는데, 일본의 세 번째로 긴 강이다.  [95:  故爾於宇陀 有兄…弟…二人 故先遣八咫烏 (K: 154)

神武 元年 頭八咫烏 亦入賞禮 其苗裔卽葛野主殿縣主部是也 (NI: 215)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팔지오가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라고 해 놓고서는, 그가 길을 안내한 공적으로 후에 포상을 받았으며, 그 자손들이 현주 노릇을 했다고 기록을 했다. 
] 

	고사기는, 내가 여기서 “진정” 이라고 쓰는 대목에, “다카기(고목신)”라 쓰고 있다. 근초고 왕은 이미 375년 11월에 서거했다. 아마 진정도 그 후 얼마 안 있다 죽었던 것 같다.[footnoteRef:96] 햇빛을 등에 지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우회한 다음, 강을 따르고 산을 넘어, 처음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한 것이다.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 일행이 오늘날의 (와카야마 현의 태평양 쪽인) 히가시무로 군의 신구우 시에 해당하는 구마노까지 돌아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와카야마 지역의 키이(紀) 강을 따라 올라가면 요시노 강에 훨씬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강한 적이 그 지름길을 가로 막고 있었기에 먼 길로 우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96:  神武 卽位前紀…時勅道臣命 今以高皇産靈尊 朕親作顯齋 用汝爲齋主 (NI: 203)
일행이 야마도 땅에 도착한 직후, 다카기(고목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일본서기는 계속한다. [호무다의] 군대는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市) 오사카에 도착해 우다 강에 이르렀다. 그들은 (야마도 바닥의 토착 세력 우두머리인) 나가스네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전투를 벌였으나, 쉽사리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앞서 [백제에서] 건너온 요속일의 도움을 받아 나가스네를 죽여버릴 수 있었다.[footnoteRef:97] 고사기-일본서기가 서술하는 건국 시조의 영웅적 동정(東征) 무용담은, 야마도 왕국이 정복왕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97:  神武 卽位前紀...皇師遂擊長髓彦 連戰不能取勝...時長髓彦乃遣行人...曰嘗有天神之子 乘天磐船 自天降之 號曰…饒速日 是娶吾妹...故吾以…爲君而奉焉 夫天神之子 豈有兩種乎...天皇曰天神子亦多耳...然而凶器已構 其勢不得中休...饒速日命 本知天神慇懃 唯天孫是與 且見夫長髓彦稟性愎恨 不可敎以天人之際 乃殺之帥其衆而歸順焉 天皇素聞饒速日命 是自天降者 而今果立忠效則褒而寵之 此物部氏之遠祖也 (NI: 209-211)] 


A.10.10. 도읍을 정하고 왕위에 오르는 야마도 왕국의 시조
	[388년 어느 날 호무다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우리의 동방 원정이 계속된 6년 동안에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소탕되었다.  변경 지방은 아직도 평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 이지만, 중앙의 [야마도 주변] 지역은 이제 전투가 끝이 났다. 나는 이곳에 장대한 도읍을 건설하려 한다.  이곳 주민들은 미개한 면도 많지만, 본성이 소박하고, 내려오는 습속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법과 제도를 확립하면, 정의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나는 궁궐을 짓고 왕위에 올라,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왕국을 내게 내려 주신 하늘의 덕에 보답할 것이며, 왕실을 길이 하고, 온 누리에 바른 마음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저 우네비 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가시하라 땅은 이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도읍을 정하려 한다.”[footnoteRef:98] [98:  神武 卽位前紀 己未年... 我東征 於玆六年矣 賴以皇天之威凶徒就戮 雖邊土未淸 餘妖尙梗 而中洲之地 無復風塵 誠宜恢廓皇都 規摹大壯而今運屬屯蒙 民心朴素 巢棲穴住 習俗惟常 夫大人立制 義必隨時 苟有利民...觀夫…畝傍山東南橿原地者 蓋國之墺區乎 可治之...辛酉年…天皇卽帝位於橿原宮 (NI: 213) 
가시하라(橿原)라는 곳은, 오늘날의 나라현 가시하라 시의 동쪽 지역에 있다. 여기가 옛날 이하레 지역에 속한다. 나라시 남서부에는 (옛 야마도 땅의 중심부인) 다카이치 군(高市郡)의 아스카 무라(明日香村)와 가시하라 시가 있다. 
] 

	호무다는 2년 후, [야마도의] 가시하라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 해가 야마도 조정의 치세 원년으로 간주된다. 일본서기는 진무[호무다]의 즉위 년도를 “경인(庚寅)년” 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 해가 270년이라 했다. 나는 호무다[진무]의 실제 즉위 년도가, 270년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후인, 390년의 “경인년”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다.

A.10.11. 백제의 축하 사절단: 백제와 야마도의 교친(交親)은 하늘의 뜻(是天所致, 是天所啓)
        	호무다가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야마도 왕국을 수립하자, 백제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서기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 『야마도 조정의 드넓은 은덕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제에까지 도달하여, 우리 임금님 [진사왕] 께서는 기뻐서 어찌 할 바를 모르셨습니다.  앞으로 천추 만세가 지난들, 어찌 왕래가 없는 해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전해 듣고, [호무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백제와의 밀접한 교분관계는, 인간의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늘이 뜻하는 바 입니다.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처음으로 통로를 열었고, [일본 땅으로 오는 길에 마한 지역을 평정하여] 이를 백제에 복속 시키는 사업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의의 기반을 한층 돈독히 하여, 이 우정의 결속을 영원토록 지속시킬 것입니다.』[footnoteRef:99]  [99:  神功 攝政五十年 久氐等奏曰 天朝鴻澤 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 不任于心 故因還使 以致至誠 雖逮萬世 何年非朝 (NI: 357)
攝政五十一年 百濟王亦遣久氐朝貢 於是 皇太后語太子...所交親百濟國者 是天所致 非由人故 玩好珍物...常來貢獻…如朕存時 敦加恩惠…朕從神所驗 始開道路 平定海西 以賜百濟 今復厚結好 永寵賞之 (NI: 357-9) See Aston (N1: 250).
] 

	일본서기를 본다. 야마도 조정에 도착한 백제 사절단은, [호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 같다: 『우리 곡나 땅의 철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강이 있습니다. 강 하구로부터 철산 까지는 7일도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산의 철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야마도 조정에 철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신] 왕께서는 [전지 왕자에게], ‘야마도 왕국이 바다 건너 동쪽 땅에 창건되어 우리와 통하게 된 것은, 바로 하늘이 백제를 도우려 열어준 것이다. 이로서 우리 국가의 기반은 영원토록 공고해 졌다. 왕자는 앞으로 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긴한 물자들을 야마도 조정에 공급해 주면서 친교를 돈독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footnoteRef:100] 신공왕후 52년 9월 조는, 근초고왕이 손자인 침류 왕자에게 이런 충고의 말을 해 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나는 근구수왕(375-84)의 손자인 아신왕(r.392-405)이 아들 전지(r.405-20)에게 이런 충고를 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 일본열도는 6세기에 사철이 발견될 때까지 한반도에게 공급되는 철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100:  神功 攝政五十二年 久氐等... 曰 臣國以西有水源 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是天所啓 是以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國 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不絶 (NI: 359) See Aston (N1: 251).] 


A.10.12. 백제의 진(眞)씨 집안과 야마도 왕국의 마히또(眞人) 씨족: 추측 가능한 상호관계
삼국사기는 북부(北部)의 진(眞)씨 일족에 대해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 2대 다루왕은 37년에 진회(眞會)를 우보(右輔)라는 대신의 지위에 임명했고, 5대 초고왕은 214년에 진과(眞果)에게 군사 1천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석문성을 공격토록 하여 이를 빼앗았다. 8대 고이왕은 진충(眞忠)을 좌장(左將)으로 삼아 병마사를 총괄케 했다. 245년, 유주 자사 관구검이 낙랑태수 유무, 대방태수 궁준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 고이왕은 그 기회를 이용해 좌장 진충으로 하여금 낙랑의 변방을 쳐 빼앗도록 했다. 247년에는 진물(眞勿)을 좌장으로 삼아 병마사를 맡겼다. 261년에는 진가(眞可)를 내두(內頭) 좌평으로 삼아 재정을 관장하게 했다. 11대 비류왕은 진의를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footnoteRef:101]  [101: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多婁王 十年 北部眞會爲右輔 肖古王 四十九年 命北部眞果領兵一千 襲取 靺 鞨石門城 百濟本紀 第二 古尒王 七年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十三年 魏幽州刺史毌丘儉 與樂浪 太守劉茂 帶方太守弓遵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樂浪邊民 十四年 拜眞忠爲 右輔眞勿 爲左將 委以兵馬事 二十八年 拜眞可爲內頭佐平 比流王 三十年 拜眞義爲內臣佐平 (S2: 17-9, 29-31)
] 

백제 왕위의 승계는 초고 계열과 고이 계열 사이를 오가다가, 근초고왕 때에 와 비로서 초고 계열에 정착되고, 부자 승계 관행이 굳어진다. 근초고는 진(眞) 씨족에서 왕비를 데려왔다. 근구수왕은 진고도의 사위였고, 아신왕(r.392-405)은 진무의 사위였다. 따라서 적지 않은 수의 진씨 집안 사람들이, 왕과 왕자들의 장인이며 또 외 할아버지 집안이 되었을 것이다.[footnoteRef:102] 하지만 진 씨족은 초고 계열만이 아니라, 근초고왕 훨씬 이전에 이미 고이 계열의 왕족에게도 왕비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102:  近仇首王 二年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 委以政事 (S2: 32)
枕流王 近仇首王之元子 母曰阿尒夫人 繼父卽位 (S2: 32) 阿莘王 枕流王之元子...二年 春正月 謁東明 廟 又祭天地 於南壇 拜眞武爲左將 委兵馬事 武王之親舅 沈毅有大略 時人服之 (S2: 45) 
] 

삼국사기 근초고왕 2년(347) 조에는, 왕후의 친척인 진정(眞淨)이란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즉, 왕이 진정을 등용하여 조정 좌평으로 삼았는데, 성질이 사납고 꼬인데다가, 인자하지도 못하여서, 모든 일의 처리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왕후의 친척이라는 위세를 믿고 제 멋대로 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였다는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편찬자들한테 “스사노오”가 밉게 보인 것만큼이나, “진정”이 삼국사기 편찬자에게 밉게 보인 것 같다.[footnoteRef:103]  [103: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 近肖古王 二年 春正月 祭天地神祗 拜眞淨爲朝廷佐平 淨王后親戚 性狠戾不仁 臨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S2: 32)] 

고사기 상권 신대 기록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야마도 왕국의 창건자 니니기는 다카기의 외손자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야마도 왕국을 창건하는 과정에서, 니니기의 외조부인 다카기가 친가 쪽인 아마데라스 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footnoteRef:104]  그런데, 신찬 성씨록의 서문은 야마도 왕실의 직계 씨족들을 진인(眞人)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마히또(眞人)가 야마도 왕족 중에서 으뜸이라 한다. 백제 왕들의 외가인 진(眞) 씨족과 야마도 왕족의 진인 (마히또) 씨족 사이에 어떠한 연고(緣故)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104:  天照大神之子...娶高皇産靈尊之女...生…瓊瓊杵…故皇祖高皇産靈尊 特鍾憐愛 以崇養焉 遂欲立皇孫...以爲葦原中國之主 然彼地多有螢火光神 及蠅聲邪神...故高皇産靈尊 召集八十諸神 而問之曰 吾欲令撥平葦原中國之邪鬼 當遣誰者宜也 (NI: 135) 
高皇産靈尊 選當遣於葦原中國者...高皇産靈尊 以眞床追衾覆於皇孫...使降之 皇孫乃離天磐座...天降於 日向襲之高千穗 峯矣 (NI: 139-141) 
神武天皇 卽位前紀 神日本磐余彦天皇...曰...昔我天神 高皇産靈尊…尊 擧此豐葦原瑞穗國 而授我天祖 彦火瓊瓊杵 (NI: 189)] 

“초고”계열인 근초고왕 치세 이후, “고이” 계열은 한반도 역사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고이” 계열의 마지막 지도자인 호무다가 일본열도에서 새로운 왕국의 시조로 재등장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끔 만든다. 「아마데라스-다카기」 사이와 마찬가지로 「근초고왕-진정」은 사돈 간이다. 나는, 야마도 왕국의 시조가 “부여씨”인 백제 왕손인 동시에 진정과 같은 (진씨 집안) 인물의 외손자였으며, 야마도 왕실의 직계 씨족들은, 백제 진씨 집안과의 혈연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외가 쪽의) 진인이라는 명칭을 간직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백제는 주몽의 조정에서 「유리」와 「비류/온조」 사이에 벌어진 왕위 계승 경쟁에서 「비류/온조」측이 패배한 후에 탄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후, 백제의 지배자들은 주몽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그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호무다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비류-온조의 개척 정신을 물려받았을 것이며, 야마도 왕족 중 으뜸가는 직계 씨족이 바로 진인(마히또)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호무다 자신이 (진정으로 대표되는 백제 진씨) 외가의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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